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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홍련암



양양10경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
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
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
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
서 은어, 황어 가을에는 연
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
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
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남대천1경

죽도정은『신증동국여지승
람』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
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둥근 돌이그 속에
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죽도정6경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
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동국명산기』
에‘그봉우리가높아서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

라이름하였다’고하며정상
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청봉2경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크고아름다운1종국가어
항이며, 강원도 3대미항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봉수대가있었

으며, 어판장에는마을어민들
이직접잡은싱싱한생선이넘

쳐나많은관광객이찾는어촌

체험항이다.

남애항7경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

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
년) 때부터 오색령(1,004m)
으로 고쳐 불려 졌으며, 현
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
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
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관광객이운집한다.

오색령3경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
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
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해동명산
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
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48호와 양양
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의상대8경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
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
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
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
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

미이다.

주전골4경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
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
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불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
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
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
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
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
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
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
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9경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
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
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
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
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
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
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
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
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
이남아있다. 

하조대5경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
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
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이 바다를 유영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
핑을 시작하기 적합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양양 서핑로드10경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조화벽 지사를 추모하며

한상호

1
마지막 국모의 원혼이 하늘에 올라 별이 되던 그 해 당신은 태어났지요¹. 열다섯 살 소녀는 기독정신基督精神
배우려 고향을 떠났다 한명의 이름 없는 의병²이 되어 독립선언서 한 장 버선목에 감추고 고향으로 스며
들었지요.

개성에서 원산으로 가슴 졸이며 원산항에서 대포항으로 쪽배에 실려온 가녀린 불쏘시개. 그 종이 한 장
불씨로 타올라 기미년 사월의 양양 만세운동은 아우내장터 못지않았지요. 오일장 두 번 지나도록 푸르른
선혈 낭자했지요. 

조여드는 체포망 벗어나려 타관 땅을 떠돌았지요. 공주 교편 시절, 부모 잃은 류관순의 세 형제를 운명처럼
도왔지요. 처녀의 몸으로 그 오라비의 옥바라지를 했지요. 목숨 건 그 사내의 청혼에 못 이겨 네 살 아래
항일반공 무정부주의자 류우석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당신은 한 번 더 고향을 찾았지요. 까막눈 후배들이 눈에 밟혀 학교를 세웠지요. 십삼 년 간 호랑이 선생님
으로 일천이백여 개의 눈망울을 밝히자 일제는 강압으로 민족혼 배움터를 막아버렸지요³. 

해방 이듬해 당신은 떠났지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요. 당신이 숨겼던 당신이름, 첫째며느리가 이 세상
속으로 불러내기 전까지는⁴.

2
두 번이나 연어가 되어 다녀간 당신, 남대천이 미안합니다. 알을 슬어놓았던 물속무덤 하나 기념하지 못했
습니다. 삼일절행사 때나 고작 스치듯 호명되는 당신이름, 오늘 생각해보니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연하의 남편도 세 아들도 앞세운 무남독녀 양양의 딸, 당신을 생각하면……

1)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1895년, 양양군에서 출생. 1975년 서거.

2) 원산 소재 한 성경학교로 유학, 루씨 여학교 초등과정 거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에서 수학.    

개성 삼일만세운동 시 호수돈여고 비밀결사대원으로 활동. 

3) 1932년 양양에 정명학원 설립. 1944년 폐교 전까지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4) 1990년 장남의 아내 김정애의 노력으로 조화벽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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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양문화원 정기 총회

제45회 양양문화제 만세운동재현행사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학연구발표대회(춘천)

제28회 도사물놀이경연대회(화천) 

2023 문화학교 개강식

제45회 양양문화제 농악경연대회

실버스타K 양양여울소리민요단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PHOTO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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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회원및문화학교수강생 유적지답사(정선)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페인팅)

강원문화대축전(속초) 

문화학교 수료식

제13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향토문화교육(답사)

문화학교수강생 작품전시회 테이크컷팅식

허억봉대금강좌 종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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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신년사 ｜ 양양군수 김진하

신년사 ｜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신년사 ｜ 국회의원 이양수

향토사료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에대한고찰(考察) ｜양양문화원부설양양학연구소

2023 문화학교 소개

● 2023년도 문화학교 소개(활동사진및수상,공연내역) ｜ 편집실

● 2023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 편집실

양양소식지 자료

●양양의남대천과한수이야기외(1-12월) ｜편집실

제8회 전국한시백일장(讚美襄陽南大川) 입선시

●장원, 차상, 차하, 참방, 가작 ｜ 편집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페인팅) 소감문

●양양중학교 3학년 학생

양양 구석구석

●등대가 있는 마을

건강상식

●건강을 해치는 부족한 잠, 불면증｜이도약국약사이우진

202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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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오늘, 희망찬내일을위해

늘함께하는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이사장 : 김 주 혁

전 무 : 이 준 희

MG양양새마을금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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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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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금년에는 개최장소도 종합운동장에서 잘 가꾸어진 남대천 수변

공원으로 이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군민의 축제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하게 될 문화원 원사는 작년도에 기본 설계가 발주되어

금년도에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명년도에는 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추어 정명 600년사와 3·1만세운동 기념관을 만드는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학교도 미래세대를 위한 초등학생 판소리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원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탐방과 평생 학습

도시 동참사업도 확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원 지역문화에 중심이 되는

문화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우리 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 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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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올해는 동방을 수호하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힘찬 청룡과도 같은 기세로 마음속에 간직해둔 뜻을

마침내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착공’이라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험난했던 41년 세월, 가시밭길 노정(路程)의 끝에서 마주한

오색의 하부정류장은 눈부신 종착지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순간을 맞기까지 많은 응원과 지지, 

참여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오색케이블카를 향한 염원으로 보여줬던

양양군민의 저력과 뚝심, 위대한 군민 정신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명품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명품도시 양양’에 감동의 스토리를

담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새해!

더도 덜도 말고 그저 삼백예순다섯 날,

만면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신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지인「양양문화」제3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가치를 전해주시는 양양문화원 박상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예부터 동서남북의 네 방위 중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상서로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우리 양양을 중심으로 2024년 한 해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제9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맞이하는 두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628년만의 새로운 이름을 얻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양양 군민들의 41년 염원인 오색케이블카가

드디어착공식을하였습니다. 손양면일원에는연어자연산란장이착공되었고,

동원산업의 2,000억원 투자를 통해 필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마무리, 육아지원센터 준공으로 인한

정주권 도시 기반조성 등 올 한해 양양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모든일들은우리양양군민들의관심과 염원으로이루어진것들입니다. 

2024년 새해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습니다. 

새로운시작은언제나우리에게큰기대와설렘을가져다주는것같습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의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양군의회의장

오 세 만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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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국회의원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은 보내시고, 다가 온 2024년은 그 어느 때

보다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상민 양양문화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양은 선사 문화 뿐만아니라 불교·유교 문화와 3·1만세운동, 호국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조화롭고 또 독자적인 향토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문화제」등 다채로운 행사들은

우리 양양만의 전통문화 보존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해오신 것처럼 올 한해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용의 기운으로 힘찬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국 회 의 원

이 양 수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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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료

윤여경 ｜ 양양문화원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에대한

고찰(考察)

1. 머리말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생명체의 구성요소이다. 지구상에는 약 13억 8,600만㎦의 물이 있으며 이 가

운데 97.5%인 13억 5,100만㎦가 바닷물을 포함한 소금물이다.

민물은 3,500만㎦로 이 가운데 69.55%인 2,400만㎦가 빙하와 만년설 등 고체 형태로 존재하며 30.06%

인 1,100만㎦는 지하수로 존재한다. 하천, 호수 및 용천수(涌泉水) 등 인류가 사용하는 지상의 물은 전체 물

의 0.0086%로 전체 민물의 0.39%인 9만㎦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구름을 비롯하여 기체 형태로 존재한다.

물의 구성 형태는 빙하기와 간빙기 또는 지각변동에 따라 그 비율이 끊임없이 바뀌지만 지구상에 부존하는

절대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증발, 응결 및 강수(降水) 등의 순환을 통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유지

시키는 역할을 한다.1)

전체 민물의 0.39%인 9만㎦에 의해 인류의 흥망(興亡)과 희로애락(喜怒哀樂)이 바뀌었다. 인류 문명은 물

의 이용의 역사이다. 강의 범람과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면서 물을 이웃하여 삶의 터전을 개척해 왔다. 4대

문명 또한 강가에서 발상(發祥)하였다.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정착하게 되고 치수(治水)와 관개(灌漑)를

위한 협동과 질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도 이러한 과정을 이어 오면서 양양지역을 위해, 인류를 위해 묵묵히 역사를 안고

오늘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동해안에서 가장 긴 남대천(南大川)은 8000년전의 신석기(新石器)인이 정착하는 터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 YTN SCIENCE 게시일: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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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현장인데도 양양남대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차제에 조선에

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만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이렇게 미미(微微)하게 시작했지

만 이후에는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 인식을 같이하는 글들이 차근차근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

월(歲月) 앞에서는 하천의 모양도 쓰임도 늘 변화하고 있기에 오늘이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기억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 하여 상선약수(上善若水)2)라 하였다. 굳이 물을 미화하지 않아도 물에 대한 고

마움은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과하면 늘 탈이 났다. 홍수(洪水)나 폭우(暴雨), 해일(海溢)에 의

한 재앙(災殃)뿐 아니라 오염(汚染)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다.

요즘 수변공간은 인간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화된 도시는 생활환경 구성에 있어

서 하천과 물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는 수변을 이용해 농사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것이 현대에

는 여가문화나 레포츠 공간으로 변해 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양남대천의 역할은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도 매우 중요시되었다. 1416년(조선 태종 16) 양주(襄州)에

서 양양(襄陽)으로 개칭할 때‘산의 남쪽이자 물의 북쪽인 산남수북(山南水北)’에 관청이 위치했으니 양지바

른 곳이었음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양의 기운인 볕양(陽) 자로 고쳐 쓰게 되니 양양(襄陽)이란 지명은 지형적

으로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강이 있는 바로 그 곳에 위치한 명당(明堂)이란 뜻이다.3)

이번을 계기로 하천의 역할을 살펴보고 양양남대천의 발원지와 옛 명칭, 수계, 홍수 현황, 수리 이용, 남대

천 하구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옛 문헌을 참고하여 기록해 보았다. 

2. 하천(河川)과강(江)의구분

하천에 흐르는 물은 대부분 담수(淡水)로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하천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으며,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하천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하천이란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는 길을 의미한다.4)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

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을 이르러 지자요수(智者樂水)라 하였다.5)

그 물길 등이 모여 큰 호소(湖沼)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물길을 하도(河道)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

면을 하상(河床)이라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6)

강(江)은 하천(河川) 중에 규모가 크고 물줄기가 강한 것이다. 강보다 작거나 강으로 합류하는 지류의 물줄

기는‘천(川)' 또는‘내'라고 한다.

2) 『노자의 도덕경』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3) 지명을 정하는 원칙 중 하나로 山南水北曰陽 日之所照曰陽

4)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지자요수 인자요산 (智者樂水 仁者樂山):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 논어(論語)에 나온다. 

6) 『하천의 정의』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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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어원은 '가람'이며, 한자로 강(江)자는 중국의 양자강(揚子江)을 가리키던 것이 모든 강을 지칭하는 단

어가 되었다.7)

3. 하천의역할(役割)

하천은 단절로 인하여 경계를 의미한다. 단절은 이어짐을 열망하여 이동의 통로가 되었다. 배나 다리를 고

안하여 건너고 수로를 이용하여 대량 운송도 한다. 하천은 지형적 영향으로 산과 함께 단절을 고착화하여 마

을 간, 자치단체 간, 국가 간의 경계가 된다.

또한 하천을 따라 배를 이용한 물자 운송과 농어업의 발달로 상업도시와 농업으로 인한 문명의 진화가 있

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여서 방어의 수단으로 곧잘 사용되었으며 대규모 병력의 도하 작전에 이용되고,

때로는 이동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교량 파괴도 자주 접한다. 

하천에는 여러 생물이 번식하고 있는데 양양 남대천에 서식하는 어류 중에는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어류

도 다수 있으며 이 중 연어가 대표적이다.

과거부터 강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다. 피서용이나 식수 공급지로 사용했고 강 근처에서 번식하는 동식

물들을 식자재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빨래나 농사 등 생활용수로도 활용했다. 

현대에는 산업화 혹은 무분별 활용으로 건천(乾川)화 문제와 심각한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천은 자연정화(自然淨化)라는 큰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 균형에 많은 영향을 준다.

양양남대천은 하상계수8)가 매우 커서 과거에는 큰 홍수가 한번 났다 하면 물길이 바뀌었으며 부실한 제방

으로는 재난 대응이 제한되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다.

법률상으로는 하천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크게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서 관리

하고 있는데, 이는 강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

가하천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고,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소하천’이란「하

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한다. 하천법상 양양

남대천은 지방하천에 속해있다. 

4.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남대천은 부 남쪽 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

는데 남대천(南大川)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 중에서는 유로(流路)가 가장 길어서 큰 대(大)자

7) 강(江)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바다로 흘러가는 경로에 해당된다. 한국어 고유어로는 가람이라고도 한다.

8) 하상계수는 하천의 최소 유량을 1로 두고, 최대 유량과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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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였다. 말 그대로 양양 남대천은

“양양부의 남쪽에 위치한 큰 하천”이란

뜻이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강릉부(江

陵府)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나령(所冬

羅嶺)의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

다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현

북면 쪽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물과 오색

천(五色川)과 구룡령에서 내려오는 후천

(後川)의물이합쳐진다는이야기다.9)

예부터 한수와 남대천은 혼용하여 사

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양 남대천의

또 다른 이름은 한수로 언어학적으로는

大(큰 대) 자의 순 우리말로는 ●이고

천(川)은 물이니, 한수(漢水)10)또는 한

천(漢川)이 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도 양양 남대천과 함께 오대산 두로봉 우통수(于筒水)인데

11) 서쪽으로 흐르는 줄기는 한강으로 가고 동으로 흐르는 물은 양양 남대천으로 흘러드니, 두 강 모두 우리

말로 한수다. 환경부의 한강 대권역『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의하면 양양 남대천도 한강 권역 속해

있다.12)

우통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충열왕 7년(1281)에 일연이 펴낸 사서인『삼국유사』에 처음 나타

9) 『新增東國輿地勝覽』山川條 : 南大川 在府南二里出 江陵府五臺山 與小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10) 『關東誌』山川條 : 南大川은 俗稱漢水云也

11)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ㆍ『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ㆍ『대동지지(大東地志)』등에서는 오대산 서대(西臺)의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기록하였다.

12)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청구도에 표기되어있는 于筒水와 漢水之源

우통수 발원지 모습 (자료:강원도민일보) 서대 수정암 (자료:평창신문)



16 양양문화제35호

나는데“오대 신앙을 정착시킨 신라의 보천태자가 수정암에서 수도할 때 이 물을 매일 길어다가 문수보살에

게 공양했다고 한다.”13)

양양남대천 발원지에 대하여『세종지리지』를 보면 명산(名山)은 오대(五臺)이다.‘부(府) 서쪽에 있다. 봉우

리 5개가 고리처럼 벌려 섰는데, 크고 작기가 고른 까닭에 오대산이라 한다. 서대(西臺) 아래 수정암(水精庵)

옆에서 우리샘[檻泉]14)이 솟아나는데, 물의 빛과 맛이 보통 물보다 낫고, 그 무게도 또한 그러하므로 우통수

(于筒水)라고 하며, 즉 금강연(金剛淵)은 한강물[漢水]의 근원이 된다’.15)

‘봄·가을에 그 고을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다. 한강 물이 비록 여러 곳의 물을 받아 흐르나, 우

통수가 중심이 되어 빛과 맛이 변하지 아니해서 중국의 양자강(揚子江)과 같으므로, 한(漢)이란 이름이 이로

인(因)하여 되었다.’16)

1) 수계(水系) 및 유역의 행정구역

양양 남대천 본천의 수계는 동해안에서 가장 길어서 약 60km에 이르며, 후천의 수계는 약 26km, 오색천

의 수계는 20km로 총 100km가 넘는다. 

행정구역상 우통수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17)에서 발원하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가마소골로 흘

러들어 부연동(釜淵洞)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다 현북면 법수치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3개 시군에 걸쳐져

흐른다. 

어성전리에서 면옥치리, 장리, 도리로 이어지면서 손양면과 경계를 이루며 서면 내현리, 수리, 용천리, 양

양읍 월리, 서문리, 남문리, 연창리, 송암리, 조산리로 이어진다. 

남대천이 서면 용천리를 지나 양양읍 월리로 막 들어서는 입구에“두물뫼(지금은 형체가 없어졌다)”가 있

는데 북평리 건지산(乾芝山) 앞에서 남대천과 후천이 합쳐졌기 때문에“양수(兩水)머리”라고 했다.18)

양양남대천은 본천(本川)을 포함한 7개의 지방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하천은 13개로 남대천 하구까

지 이어져 동해로 들어간다. 

(1) 양양남대천의 수계(水系)

■ 본천(本川) : 오대산 두로봉(1,422m)에서 발원하여 하구까지 약 60㎞에 이른다. 발원지(發源地)~군계

(郡界)까지 약 20㎞이고, 군계(郡界)~하구(河口)까지 약 40㎞이다.

■ 후천(後川) : 응복산(1,360m)에서 발원한 벽계천은 미천골(米川谷) 입구(入口)에 이르고, 약수산

(1,306m)과 구룡령(1,117m)에서 발원한 청계천은 갈천리를 지나 미천골 입구에서 응복산(鷹伏山)의

계천(溪川)과 합류하여 서림, 영덕, 공수전, 범부리를 지나 임천리까지 약 26㎞이다.

13) 『삼국유사』『신동국여지승람』

14) 필비함천(●沸檻泉)은『시경』의 대아(大雅) 첨앙(瞻●)편이 나온다. 함천(檻泉)은 바르고 곧게 위로 나오는 샘이다. 

15) 「역사ㆍ문화로 본 한강·낙동강ㆍ오십천 발원지고찰」김도현, 2018. 『靑邱圖』漢水之源표기

16) 『世宗實錄地理志』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88~1995년.

18) 『양양지방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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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천(五色川) : 점봉산(1424m), 오색령(1004m), 대청봉(1708m)에서 발원하여 송천리까지 약 20㎞

이다. 

(2) 양양남대천과 관련된 지명

■ 법수치리(法水峙里)는 양양남대천 상류에 위치해있어 물이 맑아 불가(佛家)의 법수(法水)를 용출(涌出)

한 곳과 같다는 전설에 의한 마을 이름이다.

■ 어성전리(漁城田里)는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산성(山城)을 이룬 분지형(盆地形)으로 기름진 전답(田畓)

이 수십만평(數十萬坪)이고 오대산(五臺山)과 응복산(鷹伏山)에서 발원한 물이 합수(合水)하여 평탄한

하상(河床)을 넓게 펼쳐 물고기 서식(棲息)에 적지이다. 그래서 예부터 이곳을‘장작불 때고 어탕(魚湯)

에 이밥을 배불리 먹으니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理想鄕)’이라 불렀다.19)

■ 중류인 서면의 본천(本川)에는 물골마을 또는 수동(水洞)이라 불렸던 수리(水里)가 있으며 용소(龍沼)에

서 샘이 솟는다는 용천리(龍泉里)가 있다. 

■ 서면의 후천(後川)에는 구룡령(九龍嶺) 입구의 갈천리(葛川里)가 있는데 춘궁기(春窮期)에 칡뿌리로 입

에 풀칠하였기에 마을 앞 하천에 칡가루가 가라앉아 속칭‘치래’라고 하였다. 

■ 황이리(黃耳里)의 미천골〔米川谷〕에는 신라 말에 선림원(禪林院)이라는 강원(講院)이 있었는데 성불하

기 위해 찾아든 학승들을 위해 조석으로 공양미를 몇 가마씩 씻다 보니 쌀 씻은 물이 내를 이루어 후천

까지 흘러들어 수색(水色)이 마치 막걸리를 뿌려놓은 듯 탁해 보였다. 이를 본 후천변(後川邊)의 서림,

영덕 주민들이 쌀 미(米)자 내 천(川)자를 써서 이 골짜기 이름을 미천골〔米川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속칭‘사(쌀)래골’이라고도 한다. 

19) 앞의 책, p.243.

양양남대천 수계별 지천(枝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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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천리(松川里)는 하천 가운데 송림이 울창하여 강물이 송림 양쪽으로 흘러서 일명‘소(솔)래’라고도

한다. 

■ 용소리(龍沼里)는 하천의 큰 소(沼)에서 용이 승천하여‘용소(수)골’이라 한다. 송어리(松魚里)는 마을

앞 하천에 송어, 연어, 자라가 많아서‘송어골’이라고도 하였다. 

■ 수상리(水上里)는 1936년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 때 하천물이 벼랑에 부딪혀 위로 돌아 내려갔다

하여‘물 웃구미’수상리(水上里)라 부른다. 

■ 하류인 양양읍내로 흐르는 물도 과거에는 거마천이 문수사 앞으로 흘러 군청사거리에서 서문리에서 내

려오는 물과 합쳐져 청곡리, 포월리를 지나 포월천과 합쳐져 조산리에서 바다로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포월리 앞에는 큰 개(大浦)가 있어 달이 뜨면 아름답게 비춘다하여 개 포(浦)자에 달 월(月)자 포월리(浦

月里)가 되었다고 하며, 청곡리와 조산리 사이의 앞뜰을 도평(島平)이라 부르는 것도‘물로 둘러싸인

섬 버덩(들)’이란 뜻이다. 

■『관동지』에는 여름에는 남대천을 건널 때 배(舟)를 이용하였는데, 월리는 본래 양양부에서 가자면 반드

시 물을 건너야 하는 마을로 넘을 월(越)자를 썼는데 일제가 달월(月)로 바꾸었다고 한다. 

■ 수여리는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로 물수(水), 남을 여(餘)자를 써서 수여리(水餘里)라 하였다.20)

2) 양양 남대천의 수해(水害)

(1) 수해의 원인은 하상계수(河狀係數) 

우리 하천의 홍수위를 조사하면서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하상계수인데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과의 비율로

하황계수(河況係數)라고도 한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하황이 양호한 것이고 수치가 크면 클수록 하천의

유량 변화가 큰 것이다. 하상계수는 치수(治水)나 이수(利水)에 중요한 지표이다. 하상계수가 큰 경우 댐을

축조하여 홍수 시 물을 일시 저장, 하류의 수해를 방지하기도 하고 갈수기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여 이수

(利水)가 될 수 있게 한다.21)

양양 남대천은 환경부 한강수위관측소에서 양양대교에 설치한 유량 자료를 토대로 수십년간 통계를 가

지고 하상계수를 산출해야 하나 측정을 시작한지 10년 미만이라 확정적인 하상계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20년 920, 2021년 298, 2022년 76022)으로 3년간 연도별 하상계수를 알수 있는데 2020년과 2022년은

강수량 변동이 매우 높지만 2021년에는 매우 가물었음을 알 수 있다. 하상계수가 높으면 집중 호우, 태풍,

수해에도 취약하며 봄철 식수난에도 불리하다. 

유럽이나 남미의 강이나 베트남, 중국에 비하면 양양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강들은 하상계수가 20배

이상 되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겪고 있다. 

20)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166.

21) 네이버지식백과 하상계수, 자연지리학사전 2006. 5. 25

22) 한국수문조사연보 유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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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왕조신록으로 보는 역대 수해(水害) 기록

역대 조선왕조실록 중 수해(水害)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기록은 태종 4년(1422년) 7월 25일(陰曆)

‘대신을 흥국사와 낙산사로 보내 기청회(祈晴會)23)를 베풀었다’24)는 기록을 보면 이는 오랜 장마가 있었던

기록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도 1600년도에 4번의 큰 물난리 피해 보고가 있는 등 8번의 피해가 신록에 등장한다. 날짜가 모두

음력임을 감안(勘案)한다면 장마철보다는 태풍철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되지 않은 수재가 훨씬 많

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23) 기청회(祈晴會) : 장마철 등에 날씨가 맑기를 기원(祈願)하는 불교의식

24) 『조선왕조실록』太宗 券八 四年 七月 二十五日 甲子遣內臣于興國寺等及洛山寺設祈晴法會

25) 큰물지다 : ‘홍수가 나다’로 전라도 방언

〈표 1〉국내외 하상계수 비교

국 명

대한민국

〃

〃

〃

〃

〃

〃

한 강

낙 동 강

금 강

섬 진 강

영 산 강

임 진 강

예 성 강

393

372

299

734

682

785

1,320

중 국

베 트 남

인 도

이 집 트

프 랑 스

독 일

미 국

양 자 강

매 콩 강

갠지스강

나 일 강

세 느 강

라 인 강

미조리강

22

35

35

30

23

14

75

하 천 명 하상계수 국 명 하 천 명 하상계수

〈표 2〉조선왕조실록 역대 수해기록

왕조실록순서

38년(1543) 8.2

9년(1557) 7.27

11년(1633) 8.22

25년(1647) 9.22

즉위(1659) 8.19

16년(1816) 8.5

38년(1605) 7.23

4년(1867) 9.13

중종권101

명종권17

인조권28

인조권48

현종권1

순조권19

1

2

4

5

6

7

3

8

선조권189

고종 권4

양양 등지의 풍재, 수해상황을 보고하라

양양 등지에 큰물이 지고25)간성에 우박이 내렸다.

양양부내 100여호 대소인가 재산과 가축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고 산사태

에 압사, 해변에 시체가 즐비

양양 등지에 폭풍과 홍수가 일어나다.

양양 고을에 큰물이 지고 큰바람 불어

양양부에 큰비로 산이 무너져 7인이 깔려 죽다.

떠내려가거나 파괴된 가옥 99호, 익사 및 압사 15명

양양, 간성 등 고을에서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과 깔려 죽은 사람에

대하여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사건일시(음력) 피 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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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00년대 이후 수해(水害) 기록

■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은 1936년 병자년 7월 말부터 9월에 걸쳐 강원도를 강타한 물난리를 가리킨다

26). 1925년 을축년(乙丑年) 수해 때 강원도에서는 80년 만의 대참사(大慘事)를 당했지만27), 1936년 병자년

포락에 비할 바가 아니다.

1936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통천에서 삼척까지 폭우가 동해안을 강타했다. 강릉시는 준공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제방이 터지고 강릉 남대천의 강릉교가 무너질 정도로 시내가 물에 휩쓸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

생했다. 양양은 한밤중에 제방이 터지며 남대천이 범람해 양양읍내가 싹 쓸리며 천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산공원에 있는 위도비(慰悼碑)에는 사망 584명, 부상 500명, 가옥과 농경지 침수 또는 유실 등

많은 수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전한다.28)

■ 1954년 9ㆍ13 수해(水害)

‘9·13 수해’는 갑오(甲午)년인 1954년 9월 12일부터 36시간 동안 초속 23m 이상의 강풍과 980mm의

강우량을 동반한 태풍의 엄습으로 양양군 전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사망 32명, 중상 18명, 경상 25명, 가

옥 유실 135호, 가옥 파괴 704호, 가옥 침수 1,195호, 선박유실 102척, 선박파괴 85척, 도로유실 500여 곳

등 이재민 900여명이 발생한 수해다. 

특히, 육군(陸軍) 제1101야전공병단(野戰工兵團)이 새로 건설한 남대천 목재(木材) 교량(橋梁)이 완전히 유

실되었으며, 당시 남대천 하구의 도평(島평)뜰에 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포 36문, 탱크 2대, 군용 천막 2

동이 매몰(埋沒) 또는 유실(遺失)되어 복구에 3개월이나 소요되었다고 한다. 

■ 사라(SARAH)호 태풍(颱風) ⇒ 열대성 저기압 5등급

1959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사라』는 최대 풍속 85m/sec로 제

주도와 영남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큰 피해를 주었으나 일찍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양양지역은 별다른 피해

가 없었다.29)

■ 루사(RUSA)

『루사』는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엄청난 양의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영동지방을 강타하여

최악의 재난을 불러왔다.30)

2002년 8월 31일 하루 동안에 1904년 한반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일 최고 강수량이 쏟아졌는데

26) 『향토지』양양군교육청, 1968.

27) 『朝鮮の洪水 조선의 홍수』조선총독부, 1925, p.158.

28) 『양양지방의 금석문』양양문화원, 2014, p.115. 

29) 「위키백과」태풍사라

30) 앞의 백과 태풍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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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이 880㎜, 양양이 851.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양양은 콘크리트로 가설된 서면 용천리 입구의 용천

교(龍泉橋)가 떠내려가는 등 막대한 피해(被害)를 당했다. 당시의 피해액이 양양군 1년 예산(1,291억원)의 4

배가 넘어 국가에서‘재난지역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태풍 루사로 인해 사망 23명, 부상 18명, 도로유실 66km, 교량 파손 및 유실 63개소, 제방 유실 15km,

농경지 유실 1,821ha, 수리시설 파손 137개소, 건물 파손 및 침수 2,672동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복구하는 기간만 2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복구 비용은 총 5천 9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지방비 부담 가중

으로 200억원의 부채를 지기도 하였다. 

■ 매미

2003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매미』는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60m/sec의 무서운

태풍이었다. 루사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비와 바람을 몰고 와 농경지 침수와 유실로 복

구 기간의 연장은 물론 다시 한번‘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31)

양양지방에는 2003년 9월 12일 새벽 3시부터 9월 13일 새벽 5시까지 26시간 동안 최고 438㎜가 내려 건

물 32동(전파1, 반파2, 침수 29) 농경지 유실 197.8ha, 농작물 99ha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산피해는 총 407억원으로 도로 교량 등이 94건에 388억원, 사유시설이 1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3) 양양 남대천의 수리(水利) 이용

(1) 보(洑)의 설치 및 이용

보(洑)란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로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이

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농업 용수원의 주류는 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1935년까지만 해도 남북한을 통틀어

90,514개 소의 보가 있었고 여기에서 관개되는 몽리면적은 전 관계 면적의 약 50％인 512,000㏊에 이르렀

다고 한다.32)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산미증산운동(産米增産運動) 그리고 광복 후의 연이은 미곡증산 시책이 추진됨에 따

라 하천 상류의 많은 부분이 저수지로 바뀌고 또 기존의 소규모 보(洑)도 대형화됨에 따라 그 수는 1995년

말 현재 18,425개 소로 줄어들고 몽리(蒙利)33)면적도 109,000㏊에 불과하였다.

보는 수위를 높이고 필요한 수량(水量)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아 만드는 것인데

이를 보통 취입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재래 보는 대부분 하천에 가로로 적당한 간격마다 말목을

박고 물이 고이는 쪽에 긴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이에 기대어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물을 흐르게 하면

서 수심을 높이는 게 보통이었다.

최근의 개량보(改良洑)는 대체로 취수문(取水門)·취입보(取入洑)·토사토(土沙吐)·호안공(護岸工)의 네

31) 앞의 백과 태풍매미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보(洑),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1995년.

33) 저수지나 보(洑) 따위의 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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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구조물로 구성된다.34)

현재 남아 있는 보는 대부분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과거의 전통적인 보는 대부분 홍수 때 유실되고

다음 해에 다시 축조되는 구조였다.

■ 양양남대천에 시설된 보(洑) ⇒ 1996년 현재

쪾본천(本川) 14개소 : 용천아랫보(가평보), 문서수보(문서릿보), 용천웃보(가둔지보), 산재당보, 수리웃

보, 내현보, 내현웃보, 도리아랫보, 도리보, 원일전아랫보, 원일전보, 어성전보, 가둔지보(내현교 바로

위), 삼바리보(내현)

쪾후천(後川) 9개소 : 임천보, 북평보, 범부보, 재궁보, 공수전보, 용소보, 영덕보, 서림보, 황이보.

쪾오색천(五色川) 3개소 : 송천아랫보, 송천웃보, 오가보.

34) 『농업수리학』민병섭, 향문사, 1978.

〈표 3〉주요 보별 몽리(蒙利) 면적

하천명
시설물

종류

0.004

0.020

0.040

0.008

0.002

0.003

2.72

12.49

6.13

4.72

1.46

2.00 

양양군 현북면 도리 43-1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223-1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493-3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603-7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30-1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938-65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도리석개보

원일전상보

우 보

입구지보

노랑나구보

어성전상보

양양남대천0020

똑갑하

개답지

양양남대천0030

노랑아랫

-

취수보

취수보

취수보

취수보

취수보

취수보

양양남대천

시설물 명칭
용도

금회미등재명

사용량

(㎥/s)

수혜면적

(㏊)
시설물 주소

■ 가평보(柯坪洑)의 변천

양양남대천의 취입보(取水洑) 가운데 가장 길었고 몽리 면적도 가장 큰 가평보(柯坪洑)를 살펴보면서 수리

시설의 변화를 엿보고자 한다. 

가평보는 언제 처음 설치하여 이용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산미증산운동(産米

增産運動)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취수보의 위치는 서면 용천리 마을 앞인 양양읍 월리 440-7번지로, 수로(水路) 총 연장은 8.5km이다. 몽

리구역(蒙利區域)은 월리, 밭밤들(남대천 변 송현리, 수여리), 금강리 뒷벌, 가평리 전 지역, 동면평(수여리

일부, 금강리 앞들) 등 40ha였다. 보의 관리는 몽리자들이 중심이 되어『양양수리조합』에서 관리를 하였다.

해방 이후에 들어서면서 용천리 앞산(행정구역상 월리) 밑에서 취수하여 월리 마을을 관통하는 수로가 너

무 길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송현리 434번지 지하를 굴착(掘鑿)하여 복류수(伏流水)를 거두는 양수

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양양문화제35호 23

몽리자(蒙利者)들이 자치적으로『양양(가평)수리조합』을 결성하여 30마력의 발동기를 시설하여 학포리까

지 몽리면적을 넓혀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후 홍수와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1959년에는 일제강점기 때 세운 동해북부선 철교 교각 위편

인 손양면 송현리 고월산 밑 314-4번지에 양수장(揚水場)을 이전하여 디젤엔진을 동력으로 한 양수(揚水)시

설 설치를 추진하여 동력 50마력 양수장을 새로이 조성하였다. 당시 이건웅(李建雄) 양양군수가 양수기지원

에 적극협조하여 성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양수장 부지 내에‘군수이건웅송덕비(郡守李建雄頌德碑)’를 1967

년 4월 수립(竪立)하여 기념하게 하였다.35)

양수장은『양양(가평)수리조합』에서 관리하다가 1973년에 영북농지개량조합으로로 운영을 이관하면서 현

재는 전기모터로 교체되었으며 몽리면적도 동면평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몽리면적도 79ha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양수장은 1999년에 착공하여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손양양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손양면 가평리 227-3번지에는 몽리면적 2ha규모의 가평양수장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1959년에 준

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양양남대천의 수운(水運)

수운(水運)은 하천이나 강의 물길을 따라 사람이나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 교통 운수 수

단이 열악한 과거에는 남대천이 수운(水運)36)의 역할을 하였다.

주로 남대천 하류 지역(송현리, 수여리, 금강리, 가평리)의 주민들이 상류 지역의 산에서 베어낸 나무로 뗏

목을 만들어 운반하였으며 뗏목을 만들 수 없는 목재는 낱개로 물에 띄우고 목적지점에 하천을 가로질러 밧

줄을 메어놓고 떠내려와 걸리게 하여 건졌다. 

서면 송천리(松川里)에는 뱃재골〔船材谷〕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선재(船材)를 생산하여 수로(水路)를 통

해 오산리, 수산리 등으로 보냈다고 한다.37)

(3) 양양남대천의 제방(堤防)

■ 조선시대

임천리〔鹿門〕에서 부 앞까지 큰 제방이 있었으며 제방 위는 버드나무가 식재되어있는 대로(大路)였다. 현

산에서 내려다보면 봄철에 꾀꼬리가 뼈를 짜듯 날며 울어대고 그 둑의 풀밭에서는 곱게 단장한 아낙들이 향

긋한 봄나물을 뜯었으며 봄 여름 가을 대제 넘어 녹문의 풀밭에서는 소 떼들이 해지는 줄도 모르고 풀을 뜯

는 광경이 눈에 가득하다고 하였다.38)

35) 『양양지방의 금석문』양양문화원, 2014, p.111.

36) 뱃길로 운반함.

37)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140.

38) 『明庵集』《峴山三十詠》, 국립중앙도서관, 이해조 양양부사,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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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남대천(南大川) 백여리 수원(水源)은 항상 시가의 홍수난(洪水難)을 염려(念慮)하게 되므로 1932년 남대천

제방(堤防)을 쌓았는데 1936년 병자년(丙子年) 여름 대홍수(大洪水)로 파괴되고 인축가재(人畜家財)의 손실

(損失)이 막심(莫甚)하였다. 이때 연창리의 대미소(竹尾沼)도 메워졌다. 1938년에 재차(再次) 견고(堅固)한

축방(築防)을 하여 수해우려(水害憂慮)가 없게 되었다.39)

(4) 양양남대천의 철교(襄陽南大川의 鐵橋)

동해북부선 철도가 1937년 12월 1일에 개통되었다. 양양역은 양양읍 청곡리 390번지 일원에 설치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일제가 대륙철도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광복과 함께 중단되어버렸고, 결

정적으로 노선 전체가 북한령으로 들어가면서 남쪽과의 연결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령으로 들어간

후에도 열차 운행은 계속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勃發)로 철도가 파괴되어 개통 13년만에 전 구간이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다.

일제가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가운데 유일하게 단절돼 있던 양양∼강릉 구간의 동해북부선을 건설하기

위해 공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하폭(河幅)이 가장 넓은 양양남대천에‘조선 제2철

교’를 1937년 7월 9일 착공하여 1939년 7월에 가설(假設)하게 된다.40)

양양남대천 철교는 지금의 양양읍 연창리 180-11번지‘동양기계상사’가 위치한 곳에서 손양면 송현리

628-2번지 양수장 옆 교각이 있었던 곳까지 약 698ｍ의 거리에 21개의 교각을 설치하고 교각 머리마다 갈

지(之)자 형태인 지그재그로 좌우에 1개씩의 대피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교각 위로는 철제빔이 올려 연

결하고 그 위에 레일을 깔고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중앙에 20㎝정도 너비의 송판 2장을 붙

여서 깔아 놓고 사람이 건널 수 있게는 하였으나 5m높이로 아녀자(兒女子)들은 현기증이 나서 건너기 어려

웠다.

1944년 일제는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시기라서 철제 부족을 이유로 상판의 철제빔과 레일을 철거

해 가니 철교(鐵橋)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콘크리트 교각만이 남게 되었다. 이 교각은 2004년 양양군에

의해 철거되었다.

8·15해방 후 북한에서 교각 위에 철제빔만을 다시 설치하였으나 운행은 하지 못하였다. 1949년 교각(橋

脚) 밑으로 새로운 철로(鐵路)를 가설하고 손양면 금강리 앞까지 시험 운행을 한 바는 있었으나 6·25전쟁

기간에 국군 제1군사령부에서 철교의 빔과 레일을 모두 철거해 가면서 양양남대천 철교는 또다시 기능을 완

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손양면승람지』에 의하면‘6·25전쟁 전 송현리 고월산에 올라 기적소리 울리는 양양역을 바라보

다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굽어보면 영동 최대인 양양철교 밑으로 만폭(萬幅)의 비단 물결이 동해로 이어

지는 풍광을 자아내었고, 반대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굽어보면 양양남대천대교가 은하수를 가로지른 듯

오작교 위에서 견우와 직녀가 부둥켜안는 듯한 감회를 느끼게 하였으니 누군들 시상이 어찌 떠오르지 않았

39)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31. 襄陽邑 由來

40) 「동아일보」1937. 7. 9일‘양양남대천에 조선 제2철교 가설 명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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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41)라고 남대천을 칭송하고 있다.

(5) 양양남대천의 교량(襄陽南大川의 橋梁)

■ 조선시대

월리에서 동운교(東雲橋)42)로 이어지는 곳이 조선시대(朝鮮時代) 국도(國道)였는데 그 구간을 우마차(牛馬

車)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섶다리를 놓고 홍수로 다리가 유실되면 배를 띄웠다 하여 남대천에 다리를 놓았던

자리를 남천진(南川津)이라 했다. 

1677년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43)이 남대천을 배로 건넌 사연을 소개한다. 

41) 『손양면승람지(巽陽面勝覽紙)』양양군 손양면, 1954. 5월

42) 동운교(東雲橋) : 현 양양속초산림조합 옆 복개(覆蓋)한 도로 밑에 교각이 있다.

43) 주자학을 절대 신봉했던 노론의 영수, 1607년(선조 40) ~ 1689년(숙종 15)

44) 적소(謫所) : 귀양지, 유배지

45) 장기(長●) : 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부와 경주시 일부를 관할하던 옛 행정 구역이다.

46) 양이(量移) : 멀리 유배된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47) 한수(漢水) : 양양남대천의 또 다른 이름

48) 수보(秀甫) : 우암 송시열의 아우 송시묵(宋時●)

양주읍지(襄州邑誌) 고적조(古蹟條) 물치주시(勿淄柱詩)

조선시대 문정공 우암 송시열이 1677년(肅宗3年 丁巳)에 함경도(咸鏡道) 덕원(德原) 적소(謫所)44)

에서 장기(長●)45)로 양이(量移)46)하는 길에 양양에서 물 때문에 막히게 되었다.

갑자기 큰비를 만나 양양(襄陽) 물치촌(勿淄村)의 양민 정입(鄭立)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

집 기둥에 끝구가 거꾸로 써진 칠언절구(七言絶句)의 물치주시(勿淄柱詩)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나

서 남쪽으로 길을 재촉한다.

우암이 배를 타고 한수(漢水)47)를 건너는데 수세가 대단하여 물이 불어났고 배는 닻과 노를 잃고

어렵게 해구로 흘러가니 수보(秀甫)48)는 두려워 낯빛이 변하였으나, 우암은 홀로 온화하게 옷깃을

여미고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배가 무사히 물을 건너 언덕에 닿았다.

물치주시(勿淄柱詩)

三傳市虎人皆信(삼전시호인개신)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모든 사

람이 믿게 된다.

一●裙蜂父亦疑(일철군봉부역의) 자식이라도 계모의 치마 속으로 들어간 벌을 잡으려고

옷을 들추면 아비마저도 자식을 의심한다.

世上功名看木雁(세상공명간목안) 세상에 공명을 살펴보면 굽은 나무는 도끼질을 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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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해 우암은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이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권구(權絿)는 조광조(趙光

祖)가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양양남대천 이외의 다리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협동하여 섶다리, 쪽다리를 놓고 다녔으며 때로는 양양부사

가 황장목(黃腸木) 죽데기를 나누어 주어 쪽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50)이 64세가 되던 1800년 6월에 정조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고 동년 7월 4일 순

조가 즉위하면서 8월 18일 양양부사로 승진하여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정조 임금의 황장목(黃腸木)51)을 쓰

기 위한 진영(鎭營)이 설치되었다. 연암부사는 필요한 황장목을 보내고 나머지 판자를 강가에 모아놓고 매년

장마기에 고충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황장목 죽데기로 패다리52)를 튼튼하게 설치하여 몸소 이용후생(利用

厚生)을 실천하였다.53)

■ 일제강점기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남대천교를 없애고 일제(日帝)가 그 자리에 380여m의 섶다리(교각은 콜타르를 먹인

통나무로 하고 상판은 직경 10㎝정도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베어다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졌다)를 놓고

트럭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의 다리를 놓았었다. 대홍수로 다리가 유실되면 같은 방법으로 교량을 설치

하였다.

초기에는 교각을 박을 때 통나무 3개를 세워 삼발이를 만들고 네 가닥의 로프를 여러 명이 당겼다 놓았다

를 반복하며 가락에 맞추어 박았다. 후기에는 발동기의 동력으로 다릿발을 박았다.54)

■ 양양남대천의 대홍수로 목교가 유실되었을 시의 응급조치

남대천 다리가 설치되었던 자리인 양양읍 월리에서 동운교 쪽 강변까지 로프를 단단하게 연결한 후 손양

면 가평리에서 작은 목선을 옮겨다 놓으면 배에 오른 자가 밧줄을 당겨서 건넜다 하는데 사공이 없어 무료였

다고 한다.

대교 재건이 늦어지면 임시로 사람만이 다닐 수 있도록 송판 두 쪽을 깐 쪽 다리를 설치하고 보호용 밧줄

49) 신상구(愼桑龜)는 : 『송자대전』제51권「서(書)」김연지에게 답함 - 을묘(1675)년 8월 20일

50)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 박지원(朴趾源, 1737년 3월 5일~1805년 12월 10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실학자이자 사상가,

외교관, 소설가이다.

51) 황장목(黃腸木) : 임금의 관(棺)에 쓰이는 질 좋은 나무

52) 「양양의 패다리놓기」崔琳圭『아시아강원민속』강원민속학 제2권 45∼62p 1984

53) 과정록(過庭錄) : 박종채가 아버지 박지원의 신상·생활상·교우·업적·저술 등을 모아 엮은 잡록.

54) 이종우(88) 양양학연구소 고문(顧問)의 증언

만, 울지 못하는 기러기는 요리상에 오른다.

座中談笑愼桑龜(좌중담소신상구) 좌중 담소라도‘거북이와 뽕나무의 고사’49)를 교훈 삼

아서 뽐냄을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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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치하였다55)한다.

■ 6·25 전쟁시기

6·25 전쟁 발발 5일 전인 1950년 6월 20일 북한군 탱크 20대를 기차로 양양역까지 실어 왔으며 6. 22

일에는 21대 더 싣고 와서 지축을 흔들며 남대천을 건너 월리 강변 아카시아 숲속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

날 새벽에 38선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미군의 폭격에도 살아남은 남대천교는 1950년 9월 30일 북한군이 고성능 수류탄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동운교 쪽을 파괴하고 후퇴하였다. 이것을 주민의 자력으로 즉시 보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게 조치

하였다.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의 반격으로 경북 대구(大邱)의 팔공산(八公山)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 8개 사

단(지휘관 무정)이 북쪽으로 퇴각(退却)하다 선발대(先發隊) 중 일부가 10월 1일 양양에 진입하고 10월 4일

새벽에 후발대(後發隊)가 양양남대천을 마지막으로 건넌 후 폭약을 설치하고 떠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남대천교가 끊어지고 말았다.

다리가 없는 남대천을 차량과 중장비가 도하(渡河) 하려면 당시 수심이 얕은 지금의 월리 48-2번지 양양

가족센타가 있는 곳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뒤편인 수여리 627번지 여울이 적지였

지만 7번 국도와 연결이 용이(容易)한 월리 방면을 주로 이용하였다.56)

1951넌 UN군이 양양을 완전히 수복한 후 1952년 육군 건설공병단에서 현 양양읍 월리 양양가족센타 인

근의 얕은 여울에 150여m의 목조 교량을 가설하였는데 다리 상판 서쪽은 인도(人道)로, 동쪽은 차도(車道)

로 구축하였다. 미국산 목재로 튼튼하고 미관도 좋았다. 연창리 쪽으로는 자갈과 모래로 완만한 구배(句配)

의 길을 만들었다. 1954년 9·13 수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 휴전 이후 남대천 교량가설

남대천 구교는 6·25 전화(戰禍)로 파괴된 것을 1953년 제1101야전공병단에서 3개월만에 300여m의 목

교(木橋)로 튼튼하게 준공하였다.57)

1962년에는 목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로 완공하였다. 

6·25 이후인 1953년 양양남대천교를 준공하고 수복(收復)을 기념하기 위해 제1101야전공병단에서 양양

우체국 앞 사거리에 수복기념공병탑을 세웠다가 1976년 남대천교 서쪽 제방 입구로 이전하였다. 2006년 양

양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산공원(峴山公園)으로 이전하였다.58)

55) 앞의 증언

56) 『한국전쟁시기 양양군정통치에 대한 고찰』양양문화원, 2015, p.72.

57) 앞의 책 p.73.

58) 『양양지방의 금석문』양양문화원, 2014,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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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남대천의 현대식 교량 건설

쪾양양대교

1991년 7번국도 확·포장공사 때 현대식 교량을 가설하였는데 연창리 앞에서 손양면 송현리로 건너가

는 양양의 관문으로 속초와 강릉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 교량의 제원 : 교량의 길이는 490m, 폭은 18.5m, 높이 12m, 교각 10개로 통행 제한무게가

43.2ton인 1등교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다

쪾낙산대교

양양남대천의 가장 하부에 설치된 교량으로 양양읍 조산리에서 손양면 가평리를 잇는 해안관광형 교량

으로 2003년에 준공하였다.

⇒ 교량의 제원 : 교량의 길이는 470m, 폭은 20m, 높이 10m, 교각 7개로 통행 제한 무게가 43.2ton

인 1등교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다

쪾양양교

양양군청에서 양양읍 남문리를 지나 월리로 이어지는 군도(郡道)의 교량으로 59번 국도로 연결되었다.

1962년 건립한 남대천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08년도에 건설하였다.

⇒ 교량의 제원 : 교량의 길이는 378m, 폭은 25.9m, 높이 10m, 교각 7개로 통행 제한 무게가

43.2ton인 1등교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다

(6) 양수발전소(揚水發電所) 하부 저수지 영덕호(盈德湖)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후천인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위치한 하부저수지 영덕호(盈德湖)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해발 937m에 위치한 상부저수지 진동호(鎭洞湖)로 이루어져 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1996년 착공하여 2006년 1∼4호기를 준공하면서 전기생산을 시작했다. 발전기 4기(호

기당 25만kW)는 총 100만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국내 양수발전소 중 최대 규모이자 원자력 1기와 맞

먹는 용량이다.

주요 설비로는 250MW 3상 교류동기식 발전 전동기 4기와 255.1MV의 펌프수차 4기가 설치돼 있다. 터

널식 수로는 약 6km에 달하며 상부댐(총 저수량 520만 톤)과 하부댐(총 저수량 1030만 톤)의 낙차를 이용

해 전력을 생산 공급한다.

물을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끌어올리는데 11시간 14분이 소요되고 상부에 저장된 물로 최대 9시간 24분

동안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 발전 설비다.

양수발전은 심야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기소비가 많은 시간에 물의 낙차

(落差)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동정지 시간이 짧고 부하 변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평상시에는 전력수요에 정확하게 대응, 계통안정에 기여하며, 전력계통 사고 시에는‘3분 특공 대기조’역할

을 수행한다. 양양양수발전소는 상부저수지에서 발전소까지의 낙차가 819m로 동양 최대의 낙차 크기다.59)

59)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 Monthly Magazine 전기에너지산업 현장을 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2011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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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양남대천 하류(下流)의 변화

하천의 하류는 사행천(蛇行川)이기에 홍수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변경되었지만 지금은 인공구조물과 튼튼

한 제방, 직강화(直江化) 등으로 옛 모습을 잃었다.

양양남대천의 하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겪고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특히, 도평(島坪)들과 해안

사구지대(沙丘地帶)의 변화는 일제가 대정(大正) 4년(1915년) 측도(測圖)하여 대정 5년(1916년)에 제작한 지

도와 비교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당시 남대천 하구의 수로가 북쪽으로 직사각형의 석호인 조산개〔造山浦〕를 형성하여 강현

면 주청리(酒廳里) 경계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60)

(1) 도평(島平)들

1915년에는 현 양양가족센타 앞에서 물길이 갈라져 한줄기는 현재의 남대천 물길을 따라 내려가고 한줄기

는 연창리 대미소〔竹尾沼)61)에서 갈라져 송암리를 감싸고 또다시 분화(分化)되어 한줄기는 연창리와 청곡리

앞으로 샛강이 되어 흘러 포월리에서 물줄기가 커지며 조산리 앞까지 흘러 바다로 간다. 

연창리에서 분화된 한줄기는 토둔지(土屯之: 작은 언덕)에서 갈라지며 한줄기는 청곡리 샛강에 합류하고

또 한줄기는 도평들을 남동쪽으로 가로

지르며 남대천 원줄기에 합류한다. 이

런 이유로 도평(島坪)들은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지 물을 건너기 때문에 육지속

의 섬인 도평(島坪)이 된 것이다. 당시

의 도평들에는 농경지가 오늘날의 1/3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대천으로흐르는 물은 한개목62)에 이

르기전에큰석호(潟湖)63)에모였다가바

60) 「朝鮮五万分一地形圖」조선총독부. 대정4년측도(大正4年測圖) 동5년제작(同5年製版).

61) 연창리 마을 앞 7번국도의 양양대교 북쪽 머리쯤이 대미소(일명 대못소)라 하였는데 산등성에는 대나무가 있고 산밑에 소(沼)가

있어 대미소(竹尾沼)가 되었다. 

62) 한개목은 남대천이 끝나고 동해가 시작되는 곳을 말하며 옛 문헌에서는 황계목이라고도 하고 대포(大浦)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

에서는 남대천 하구를 뜻한다. 수군만호가 있을 때는 병선(兵船)이 있어 이곳을 통해 배둔지(船屯池)로 왕래하였다.

63) 사주, 사취 등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된 호소(湖沼)

〈표 4〉발전소별 기동 정지 시간

국 명

기동 정지시간 24시간 4시간 30분 3분

원 자 력 석탄화력 보합화력 양수발전 비 고

1915년 당시 1대50000 지형도 모습과 최근 남대천 하구의 위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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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들어갔음을알수있다. 

1605년 을사포락으로 부유하게 형성된 촌락은 사라지고 황무지로 변했던 사구는 비옥한 밭과 초원으로 새

로워졌으며, 연창리 대미소를 기점으로 물길이 북천과 남천으로 갈라져 흐르면서 장마로 북천이 우세하면

북쪽 마을 즉 양양면 쪽이, 남천이 우세하면 남쪽인 손양면 쪽이 부유한 복록(福祿)을 입는다고 설화가 전해

져 오고 있다.

8·15해방 이전에는 송암리 쪽 넓은 초원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매년 여름이면 양양군과 강릉군(江陵

郡)의 축구팀이 축구 경기로 양강(襄江) 두 고을의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6·25 전쟁 이전의 도평들은 낙원의 풍광으로 쓸만한 사구는 비옥한 밭으로 가꾸어져 조·콩·밀·보

리·수수가 일렁거리고, 밭으로 가꾸지 않은 대부분의 사구는 우마가 풀을 뜯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

두 메워져서 곡창(穀倉)인 농경지(農耕地)로 변하였다.

(2) 대포영(大浦營) 

조선시대 동해안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둔하던 강릉 안인포(安仁浦)의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1490년

성종 21년에 양양부 조산리(造山里)로 옮기고 대포영(大浦營)64)이라 칭하였다. 사천리(仕川里)에는 대포영의

군관들이 거주하면서 사천리(沙川里)가 모래사(沙)에서 벼슬할사(仕)의 사천리(仕川里)로 마을 이름이 변경

되었다. 

양양읍 임천리(林泉里) 뒷산 석성산(石成山) 자리가 만호(萬戶)터로 1496년 대포수군(大浦水軍) 만호(萬

戶)65)가 본영(本營)은 조산리 성안말에 두고 관사(官舍)는 임천리 석성당(石城堂) 자리에 건축하고 살았다 하

여‘만호터’라 한다.66)

1520년 중종 15년 대포영에 높이 12척, 둘레 1,469척 석성을 축조하였다가 인종 4년(1545)에 적합지 못

해 혁파(革罷)하였으며, 1529년 양양인 이봉(李●)이 대포수군만호(정3품)로 임명된 사실이 지난 2011년 3

월 21일 양양지역 전주이씨 문중 선묘(先墓) 이장(移葬) 중 묘지석(墓地石)이 출토되면서 밝혀지기도 하였

다.67)

1530년경 대포수군만호가 양양읍 기정리 동쪽 호수(湖水) 부근에 정자(亭子)를 짓고 학포정(鶴浦亭)이라

고 하였다.68)

포월리 북쪽과 기정리 경계에 있는 산길 중간에 대포수군부장(大浦水軍副將)이 쉬어 갔다는 원수(元帥)터

가 있다.

1605년 을사포락(乙巳浦落)으로 인하여 군항이 사토(沙土)로 매몰되면서 기능을 상실하여 자연스럽게 양

양지역에서 대포영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64) 조선시대 동해를 방어하던 군항(軍港)을 대포영(大浦營)이라 한다.

65) 고려·조선 시대 외침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호부의 관직으로 통솔하여 다스리는 민호(民戶)의 수가 만호였으나 품계와 직책

등으로 변경되어 초기의 만호는 3품관, 부의 만호는 4품관이었다. 『경국대전』에 강원도의 수군만호는 4인이었다.

66)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76.

67) 『양양의 역사와문화』양양문화원, 2017. p.15.

68)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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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둔지〔船屯池〕는 조산리 동남쪽 끝 구룡지(九龍池)에서 흐르는 여울 남쪽에 대포영의 병선을 매던 곳으로

도평들 한가운데인 양양읍 조산리 122번지 포월천 부근인데 지금은 호수가 메워져 논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대정4년(1915년)에 측도한 지도를 보면 왜 대포영의 배둔지가 그곳에 위치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포영지(大浦營址)는 조산리 서쪽의 성안말〔城內村〕과 북쪽의 성재〔城峙〕사이에 있었으며 주위가 능선

으로 둘러싸여 있다. 축성 흔적이 있는데 남쪽 능선에 동명서원이 있다.

(3) 조산리 석호 조산개[造山浦]

1990년 이전에는 지금의 동해신묘에서 조산초등학교까지 백사장(白沙場)에 조산개〔造山浦〕라는 석호(潟

湖)가 있었는데 낙산 프레야 콘도를 신축하면서 사라졌다. 

호반에는 갈대 등 수초가 무성했으며 바닥은 개펄이었다. 말 종류의 수초가 자라고 물빛이 흐려 바닥을 볼

수 없었다. 어류의 먹이가 되는 수생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잉어, 뱀장어 등 어류가 많이 서식하였으며‘갯

〔浦〕터짐’으로 바다와의 물길이 열리면 숭어, 황어, 전어 등이 찾는 곳으로 작은 배를 띄워 투망과 낚시로

어획하였다.69)

(4) 양양남대천의 개〔浦〕막힘 현상

‘개〔浦〕막힘 현상’은 양양남대천의 한계목이 1년에 3∼5회 정도 막혀서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주로 바닷물이 역류한 후 막히는데 이때 기수성 수역이 만들어지면 염분의 농도가 해수와 담수의

중간으로 기수호(汽水湖)70)가 된다. 

바다가 백중사리71) 때가 되거나 강한 동풍과 함께 파도가 높으면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남대천 하구인 한개목의 유속(流速)이 점점 느려지다가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모래가 퇴적(堆積)되어 결

국 막히게 된다. 

개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 도평들 저지대 논의 수로(水路)로 염분(鹽分)이 함유된 하천수가 역류하여 농사

의 피해를 염려한 주민의 요구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뚫어놓게 된다.

수위(水位)가 많이 오를 때는 남대천 하구에서 양양대교까지 물이 불어 거대한 호수가 되면서 양양대교에

설치된 유속측정 장비에 마이너스(-) 유속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5) 양양남대천 중하류(中下流)의 소(沼)

소(沼)란 하천의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이나 기암괴석, 이상 지형 등으로 인하여 물길이 돌아가거나 유속이

빠르고 힘이 있어서 하천 바닥이 파여서 깊은 곳을 말한다. 깊은 물로 인하여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69) 이종우(88) 양양학연구소 고문(顧問)의 증언

70) 기수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있는 호수, 하층은 비중이 큰 바닷물, 상층은 민물인 이중구조로 바닷고기

와 민물고기가 함께 서식한다.《국어사전》

71) 백중사리는 태양, 지구와 달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대조기) 달의 연중 최 단근지점(Perigee,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이므로 연중 조차(潮差)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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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렵꾼이나 피서객이 몰리다 보니 인명사고가 종종 일어나며 소마다 크고 작은 전설을 가지고 있다.

■ 좌랑소(佐郞沼)는 내현리 관가평(官家平) 옆에 있는데 좌랑(佐郞) 벼슬을 한 부자가 투신(投身)하였다

하여 좌랑소라고 한다.

■ 용소(龍沼)는 월리 양양교에서 용천리 방향으로 300m 정도 상부로 가면 하천변에 용머리를 한 바위가

있어 용소라고 불렸다. 지금은 59번 국도개설로 거의 없어지고 작은 암석만 남았는데 이 바위 밑이 매

우 깊어 명주(明紬) 꾸리72)

■ 게바위둥지소는 가평리 뒷산 아래에 있는데 게바위둥지소 위의 산상에서는 매년 호랑이가 새끼를 쳐갔

다 하는데 물살이 매우 빨리 돌며 수심이 깊어 여름철 매년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밖에도 용천2교 남쪽 300m 지점의 띠기소, 용천2교 북쪽 780m 지점의 배랑소, 용천리 은벼룽산

남쪽 가둔지보밑의 은벼룽소, 송현리 고월산 아래의 또깝소, 수여리 버덩말 끝자락의 가재기소가 있었

으나 하천 제방 공사로 대부분 없어졌다.

5. 맺은말

양양남대천을 정리하면서 삼국시대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거의 찾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기록

으로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의 우통수(于筒水)에 대한 고려 충열왕 7년(1281)의 기록이 유일하

다.73)

조선시대에도 각종 지리지에는 부에서의 거리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자료는 거의 없고 조선왕조

실록에 홍수 등 재해를 보고한 기록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자료가 없기는 근대와 현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근·현대는 국가 전체적인 기록은 있는데 양양

남대천의 기록은 없다든지 또는 사건의 기록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심지어는 기록이 없어 증

언에 의존한 부분도 상당수 있음을 고백한다. 기록이 아닌 증언은 증언자들이 고령이기에 시급함이 앞선다.

사실 치수(治水)는 인간의 정착과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치수(治水)를 오래

전부터 중요시했으면서도 하천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냈고 기록에 있어서는 더욱 그

러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과거를 이어 오는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여

전히 오늘날에도 치수는 중요한 덕목이며 재난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천의 이용 측면에서 여가나 레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함에도 반드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계획

72) 명주(明紬) 꾸리 : 명주실을 감아 놓은 뭉치 하나가 다 들어갔다고 한다. 8·15해방 이전에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73) 『삼국유사』일연, 1281편찬.‘신라 보천태자가 수정암에서 수도할 때 이 물을 매일 길어다가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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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립되고 기록이 관리되어 양양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이번을 계기로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와 현상들을 개괄적(槪括的)으로나마 둘러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

하지만 좀 더 많은 역사적 기록이나 흔적을 찾아서 내용을 풍부하게 이끌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인 글들이 양양문화원 양양학연구소로 집주(集注)되어 역사적 사

료로서 완성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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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CIENCE》게시일: 2018. 1. 3.

《위키백과》태풍

《네이버지식백과》하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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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한 시

한 문 서 예

한 글 서 예

한 국 화

수 채 화

민 화

인 두 화

고 전

이 종 우

함 연 호

김 광 희

조 정 승

김 영 덕

정 복 자

조 혜 성

최 영 택

14

27

23

21

22

12

12

11

홍 이 표

이 명 재

주 동 진

이 건 남

강 명 근

김 영 삼

박 하 나

고 철 영

15

28

10

15

35

21

9

22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우수 수강생

한 시

한 문 서 예

한 글 서 예

한 국 화

수 채 화

민 화

인 두 화

고 전

조 현 숙

전 옥 병

로 재 창

윤 길 중

스즈끼나호꼬

최 현 식

남 기 란

양 동 창

사 물 놀 이

색 소 폰

난 타

민 요

통 기 타

6 0 0 합 창 단

태 평 소

취 타 대

진 정 여

임 경 수

최 인 숙

허 옥 환

최 선 희

김 수 임

심 연 옥

이 금 주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사 물 놀 이

색 소 폰

난 타

민 요

통 기 타

6 0 0 합창단

태 평 소

취 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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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대한민국 운곡서예 문인화대전

- 특우수상 : 전성호

- 특 선 : 김주희, 전선주, 박상혁, 조일배, 장영랑

쫟 탄허 대종사 추모 전국 휘호대회 - 특선 : 박상혁

쫟 세종대왕 전국 한글 휘호대회 - 특선 : 홍의태

쫟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 입선 : 노복현, 김순자, 조일배

쫟 강남문화원 전국서예대전 - 특선 : 조일배

수상

쫟 속초시립박물관 지역작가초대전

- 초대출품 : 김순자, 노복현, 김영순, 심현순, 박경숙

쫟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쫟 한국예술문화원 전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출품

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전시

한 글 서 예

쫟 2023 양양문화제 기념 영북지구 휘호대회
- 최우수상 : 박상율 - 특선 : 윤지환, 전옥병

쫟 2023 강원미술대전
- 특선 : 윤지환 - 입선 : 김기송, 신동우, 신성현

쫟 2023 만해축전 제21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 한문 예서 특선 : 박상율
- 한문 행·초서 특선 : 박상율

쫟 2023 농민서예 - 특선 : 박상율
쫟 2023 운곡서예문인화 대전

- 특우수 : 최용일 - 특선 : 김기송, 박상율

수상

쫟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및 가훈써주기

쫟 2023 양양송이연어축제 가훈써주기

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전시

한 문 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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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제7회 전국민화공모전

- 입상 : 최현식, 이영주, 고민숙, 김금희, 김순이, 장영랑

쫟 장수군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장수 미술대전

- 특선 : 이영주

쫟 조선민화박물관주최전국민화공모전- 입선 : 이영주

쫟 (사)한국민화협회 제16회 대한민국 민화공모대전

- 장려상 : 고민숙

수상

쫟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쫟 10월24일~29일 속초시립박물관 지역작가초대전

- 민화이야기

쫟 10월31일~11월6일 양양문화복지회관

제2회 양양오색민화회 회원전 - 민화이야기

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전시

민 화

쫟 (사)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새봄의향기 초대전

- 초대작가상 : 남기란, 이기순

수상

쫟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쫟 10월23일~11월4일 제4회 전국인두화우수작가전 전시

- 참여 : 남기란, 이기순, 신동빈, 유철호, 유석진, 

김미동, 조현숙, 양영철

쫟 2023 강원문화대축전 전시

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전시

인두화(우드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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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전시

한 국 화

쫟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쫟 10월24일~28일 양양문화복지회관 양양군민과 함께하는 나눔수채화 전시회

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전시

수 채 화

쫟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전시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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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전시

고 전

쫟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공연

난 타

쫟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공연

색 소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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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9월10일, 10월24일 양양 야외무대 버스킹 쫟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공연

통 기 타

쫟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공연

600합창단

쫟 양양 장터 버스킹 공연
쫟 인제 문화대축전 공연(서면아라리)

공연

쫟 서울 세종대왕 전국 국악대회 우수상(단체-서면아라리)
쫟 실버스타 K in 강원 은상

수상

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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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공연

쫟 제28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장려상

수상

사 물 놀 이

쫟 5월 21일 뚝방마켓 활성화 지원 버스킹 공연 쫟 7월 29일 폴링인 양양버스킹 웰컴센터 공연
쫟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공연

태 평 소

쫟 제45회 양양문화제 거리퍼레이드 및 민속경기 개식행진공연 쫟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공연

취 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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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퉁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

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

의 서문에는“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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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

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님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

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

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이 향상에 좋

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

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대금 연주 배우기’반을 운영하

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비고

● 수 강 생 : 18명

● 공연내역 : 2023. 10. 19. 2023년도 양양문화원 가을날의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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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남대천(南大川)과

한수(漢水) 이야기

양양소식지 자료

양양의 주 상수원. 남대천은 양양관내를 관통하며 양양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다. 이곳에서

양양문화제와송이축제, 연어축제가열려양양의전통과현재가축제를통해어우러진다.

과거에는 치수(治水)가 제왕의 가장 큰 덕목이었지만 이제는 여가와 문화적 공간확보가 군정의 핵심

과제이다. 

요즘 양양군은 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홍수를 대비한 치수(治水)는 물론 정원(庭園)과 체육공원을 조

성하여국민적관심으로떠오르고있는이때남대천(南大川)의역사에대하여알아보고자한다. 

양양(襄陽)의 양(陽)자는 풍수에서 산의

남쪽이자 물의 북쪽〔산남수북(山南水北)〕

을 이르는 말이니 양양의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실제로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년)에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에‘남대천은 부

남쪽 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

대천(南大川)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

입되는 하천 중에서는 유로(流路)가 가장

길어서 큰 대(大)자를 붙였다. 말 그대로

양양 남대천은 양양의 남쪽으로 흐르는

양양 남대천과 한강은 같은 이름이다.

양양 남대천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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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하천”이란뜻이다. 

또한 신동국여지승람에‘강릉부(江陵府)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나령(所冬羅嶺)의 물과 합치고 부 남

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오대산 두로봉에서 발원하여 현북면 쪽에서 내려오

는남대천물과오색과구룡령에서내려오는후천(後川)의물이합쳐진다는이야기다. 

남대천의 또 다른 이름은 한수로언어학적으로는 大(큰대) 자의 순우리 말로는“●”이고천(川)은물

이니, 한수(漢水) 또는한천(漢川)이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도 양양 남대천과 함께 오대산 두로봉 우통수(于筒

水)인데 서쪽으로 흐르는 줄기는 한강으로 가고 동으로 흐르는 물은 양양 남대천으로 흘러드니, 두 강

모두 우리말로 한수다. 환경부의 한강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에 의하면 양양 남대천도 한강 권역에

속해있다.

지금처럼 남대천 물이 제방으로 보호되는 것은 1936년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이 계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하천 제방을 축조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제방을 축조해도 삽과 가래가 전부였고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할수도없었기에큰비만내리면범람하여홍수로이어졌다.

2002년 루사 전까지 최대의 물난리로 기억되는 병자년 포락으로 한밤

중에제방곳곳이터져양양남대천이범람해하천인근마을들은물론양

양읍내까지싹쓸리며천명이넘는인명피해가발생했다고한다. 현산공

원에 있는 위도비(慰悼碑)에는 사망 584명, 부상 500명, 가옥과 농경지

침수또는유실등많은수해를입었다.

양양읍내로 흐르는 물도 과거에는 거마천이 문수사 앞으로 흘러 군청사거리에서 서문리에서 내려오

는물과합쳐져청곡리, 포월리를지나포월천과합쳐져조산리에서바다로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포월리 앞에는 큰 개(호수)가 있어 달이 뜨면 아름답게 비춘다. 하여 개 포(浦)자에 달 월

(月)자 포월리가 되었다고 하며, 청곡리와 조산리 사이의 앞뜰을 도평(島平)이라 부르는 것도“물로 둘

러싸인섬버덩”이란뜻이다. 

『관동지』에는 여름에는 남대천을 배(舟)를 사용해 건넜다 하는데, 월리는 본래 양양부에서 가자면 반

드시물을건너는마을로넘을월(越)자를썼는데일제가달월(月)로바꾸었다고하며, 수여리는물이풍

부하다는 의미로 물수(水), 남을 여(餘)자를 쓰며, 수상리는 물 웃구미 즉 물 윗 마을로 물 수(水), 윗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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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과 하천정비

남대천과 관련된 지명
대풍수재조난자지위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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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을쓴다. 

이 밖에도 수(水)리, 용천(龍泉)리, 용소(龍沼)리, 송천(松川)리 등이 남대천(하천)과 연관한 지명을

쓴다. 

어머니의 강 양양 남대천은 역사문화의 발상지로서 우리나라 연어의 70%가 회귀하며 오대산에서 발

원한 청정수가 산을 돌고 들을 건너서 백여리를 달리다 한적하고 고요한 풍광에 소(沼)를 이뤄 잠시 휴

식을취하다다시굽이쳐바다에이르는문화적자원이다.

2014년부터 남대천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친수화(親水化)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어 명품

하천으로변모하고있다. 

남대천 둔치는 어화원(魚花園)이 되었으며 하천은 물길을 잡아 주어 향토 어종의 친환경 서식지가 되

었고, 자연산란과생태관찰로(生態觀察路) 등으로많은사람의여가공간이되어간다. 

강을 끼고 걸을 수 있고, 돌다리로 건널 수 있어 좋다. 사업이 완성되면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면서

과거처럼어성전리하천에서도연어를볼수있기를기대한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기대

하늘에서 본 남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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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자리한 사림사의 원명은 억성사(億聖寺)이고 이곳에서 홍각선사가 한

국 선종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그 자취를 살피고자 한다.

880년 10월 21일 승려 김이관이 입적하자 이듬해 신라 헌강왕은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그의 법명

을 홍각선사(弘覺禪師:830~880)로 하였고 탑명을 선감지탑(禪鑑之塔)이라 정하여 탑비와 승탑을 세

우라고 하였는데 정강왕 원년(886)에 억성사에 세워졌다.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전체 문장을 번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법이란 것이 본래 진

(眞)도 아니고 가(假)도 아님을 알아야 선종의 근본에 도달하게 된다.’, ‘말을 잊고 고요한 경지에 이

른 이가 홍각선사가 아니겠는가!’‘홍각선사는 정신이 뛰어나게 맑고 시원하며 본성의 깨달음이 비범

하여, 법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나루터이자 다리였다.’라는 취지가 적혀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미천골에 위치한 억성사와 그 절에 주석하였던 홍각선사가 한국 선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경서와 사서에 능통한 홍각선사는 17세에 해인사(海印寺)로 출가하여 선지식을 찾았고 영암사(靈巖

寺)에서 참선에 정진하였는데 그 모습과 풍채도 준엄하였다 한다. 억성사에 주석하던 염거화상이 입

사림사(선림원지)와홍각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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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월

억성사에 세워진 홍각선사탑비

억성사의 강원(講院), 선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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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자 홍각선사는 원감대사(圓鑑大師, 787~868)를

찾아가 수학하고 870년경에 다시 억성사(億聖寺)로

돌아온다.

홍각선사는 억성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선종의

강원(講院)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적지 않은 타종단

의 승려가 선종으로 이적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때 스

님들이 먹을 쌀을 씻은 물이 미천골(米川谷)을 채웠다

하니 억성사의 위세를 짐작할 만하다. 

1605년 을사포락 때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림

원지를 최근 발굴하였는데 남서 길이 29.2m, 북동

길이 25m, 너비 13m의‘ㄱ’자형 대형 승방지와 여

러 동의 부속 건물지와 강원 터가 확인되었다.

양양부사 이해조가 지은『양양삼십영』의 한시와『현산지』의 사찰조 및『여지도서』등 자료에 의하면

신라 사찰 억성사가 조선시대에는 사림사로 불리었다. 그런데 1964년 정영호박사가 사지를 최초로

조사한 후 석조물인 보물제444호 삼층석탑 등 4점을 1966.9.1일 문화재로 지정할 때 사지의 명칭을

‘선림원지’로 기록하므로 사림사지가 선림원지로 불리게 되었다.

헌강왕의 명령으로 병부랑중 김원(金●)이 비문을 지었

고, 그 비문을 승려 운철(雲撤)이 왕희지체로 썼고, 비명은

차성현령 최경[崔瓊:일부에서는 최형(崔●)으로 기록되어있

다]이 전서체로 썼는데 이를 보덕사 승려 혜강(慧江)이 새

겼다. 이 비문에 사용된 왕희지체는‘점획이 팔팔 뛰려는

것 같고 삼장(三藏)의 서문과 겨루어 손색이 없을 만큼 뛰

어나다.’한다.

『관암전서』, 『양양부읍지』등에 의하면 조선 후기 양반들

이 이 비문을 앞 다투어 탁본하려 하였는데 이로 인해 민중

들이 탁본 부역에 시달리게 되자 화재를 일으켜 비문의 몸

돌이 파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다. 

선림원지 발굴모습 (2015.7~2016.11)

홍각선사탑비문 실물

사림사와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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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양양부사 안경운(安慶運,1745~1747)이 파편을 수습하여 양양부의 창고에 보관하던 것을

1913년 조선총독부의 금석문수집 통첩에 따라 이 비의 파편 일부가 1914년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

다. 현재는 2002년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또 1985년도 발굴조사 시 출토된

비석 조각 일부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홍각선사의 비문은 신라 말기 왕희지의 글씨

가 보급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홍각선사탑비의 탁본 된 비문을 연구한 결과 글자 수는 1,340자 정도로 밝혀졌는데, 현재까지 약

710자를 확인하여 가로 32행, 세로 48자의 비문을 너비 94.5㎝, 높이 173.5㎝, 두께 19㎝의 비 몸돌

에 음각하여 사지(寺止)에 남아 있던 높이 73cm의 거북 받침돌에 세우고 5.23cm의 머릿돌을 덮어서

선림원지에 세우므로 보물 제446호 홍각선사탑비가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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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각선사탑비 (보물제446호) 홍각선사비명 (弘覺禪師碑銘)

2008년 홍각선사탑비를 복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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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양양의특산물

요즘 양양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핫 플레이스」이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양양의 이모저모에 대

하여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번 호에서는 조선 시대 양양의 특산물에 대하여 조명해 본다.

특히〈표〉에서처럼『신

증동국여지승람』양양부

토산(土産)조에는 철(鐵)이

나오는데 현 양양 철광의

위치인‘서선사(西禪寺) 동

쪽 봉우리 아래서 나온다.’

라는 기록을 보아 오래전

부터 철은 양양의 특산물

로 진상했지만, 각종 농기

구나 무기 등을 만들어 민

간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쫟 양양 철의 역사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50번지 구룡령 기슭에서 삼국시대에 조성된 야철지(冶

鐵地)가 발견돼 학계에서 확인 결과 광석(鑛石)에서 철을 정제해 각종 철제 연모를 만들던 터로

확인되었다. 

쫟 또한 강현면 금풍리(金風里)의 옛 이름은 용철야(熔鐵冶 : 풀무질로 쇠 녹이던 곳)로 불리다 300

양양 야철지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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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에 금풍리가 되었지만, 아직도‘쇠풍골’이라 부른다.

토산품 중에는 농산물이나 약초보다는 미역이나, 김 등과 각종 어류(魚類)가 많이 등장하는데 바닷

가 고을이라 공납이 지정되었다. 대부분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상태로 유통이 되었다. 어류 중 쌍족어

(雙足魚)가 300년 이상 물목(物目)에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 어물 중 명태가 등장하지 않

는다. 오징어(烏賊魚)는 1940년에 처음 등장한다. 

『대동지지』토산조에 소금(鹽)이 처음 등장하는데 염전과 관련한 지명이『양양의 땅이름』에 기록되

어 있다. 당시는‘바닷물을 퍼다 가마에 넣고 끓이다가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면 가마니에 담아서 정

제하는 방식이었다.

쫟 염전 : 조산리 ⇒ 염전거리, 여운포리 ⇒ 염전터, 중광정리 ⇒ 염밭, 정암1리 ⇒ 염전거리.

『관동읍지』에는 물산조(物産

條)와 진상하는 공물(貢物)인 진

공조(進貢條)를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진공조를 보면 물산

(物産)보다 훨씬 많은 공물(貢物)

을 요구하여 백성을 곤궁하게 하

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에

없는 약재가 26가지나 포함되어

있으며 상어(沙魚)와 낙산 배(生

梨)가 진상품에 처음으로 들어

있다.

『현산지』물산(物産)조를 보면 일제 강점기(1910~1945)에 접어들면서 호랑이와 곰 가죽에서 수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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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3월

조선시대 특산물과 공납의 변화

소금을 특산화 하다.

특산물과 진상품의 차이

일제 강점기 공출의 변화

낙산배 시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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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10 여종의 짐승 가죽이 공출(供出)되어 대형동물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양양지방에서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다양한 과일(11종)이 생산되어 영서를 넘나들었다. 특히, 돌고래

가 특산품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백화사(白花蛇)는 살모사(殺母蛇) 종류의 말린 뱀으로 한약재로 진상했으며 화살대(竹箭)

는‘죽도에서 나온다’고 하여 현남면 인구리 죽도(竹島)에서 생산되는 것이 최고임을 알 수 있다. 또

한『대동지지』에는‘고려 문종 17년(1063)에 돈과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아보던 삼사(三司)에서 아

뢰기를 익령현(양양의 옛 이름)에서 황금이 산출되니 공적(貢籍)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하나 지

금은 황금을 발견할 수 없다.

쫟 高麗文宗十七年三司奏翼嶺縣産黃金請附貢籍(고려문종17년삼사주익령현산황금청부공적) 

〈양양의 특산물〉

그 밖의 특산품

『신증동국여지

승람』권44.

토산조(1530)

『대동지지』

권16. 토산조

(1861∼1866)

『관동읍지』

물산조,진공조

(1871)

『현산지』

물산조,진공조

(1757~1910)

철,백화사(白花蛇

살모사 종류),

화살대

철,백화사(白花蛇

살모사 종류),

화살대

철,백화사(白花蛇

살모사 종류),

화살대

호피(虎皮),웅피(熊

皮),돈피(●皮),

황모(黃毛),장피(獐

皮),단피(●皮) 해달

(海獺) 등

모시, 인삼, 잣, 오

미자, 지치, 지황,

복령, 꿀, 송이

삼베, 인삼, 잣, 오

미자, 복령, 지치,

꿀, 송이, 석이버섯

모시, 인삼, 잣, 오

미자, 지치, 지황,

복령, 꿀, 송이

차, 잣, 오미자, 오
가피, 지치, 송이,
느타리, 석이, 배,
감, 밤, 복숭아 등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은어[銀

口漁],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

(雙足魚), 해삼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은어[銀

口漁],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

(雙足魚), 해삼, 소금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은어[銀

口漁], 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雙足

魚), 해삼, 소금

돌고래, 게, 홍합, 해삼, 생복, 대구, 방어, 가자미, 광

어, 문어 상어, 홍어, 송어, 연어, 황어, 은어, 농어, 잉

어, 미역, 소금

문 헌 명 약초 및 작물 어류 및 수산물 특이(特異)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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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장의독립선언서가일으킨

양양만세운동

삼일만세운동에서 유림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양양만세운동은 유림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이석범은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내다 일제강점 후 낙향한 유림으로 1919년 고종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다.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전 시민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고향에 가

서 만세 부를 결심을 하고 독립선언서 한 장을 구해 돌아온다. 전에 그는 동학군을 진압할 정도로 왕

권중심 신분제를 고수하던 수구성향의 인물이었으나 만세운동의 동지로 민중들을 규합한다. 

다른 한 장은 유학을 떠났던 여학생 조화벽이 전한다. 조화벽은 양양감리교회의 전도인이었던 조영

순의 무남독녀로 16세에 원산을 거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로 옮겨 공부한다. 개성만세운동 시 호수돈

여고 비밀결사요원으로 활약하는데 휴교령이 내리자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감추고 원산으로 가 배

를 타고 대포항을 통해 고향으로 온다. 이 독립선언서가 양양감리교회 김영학 목사에게 전해지고 조

화벽 부녀와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 거사를 준비한다. 

귀향한 이석범은 일제침략 후 거세지는 개화바람에 맞서 유교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자 쌍천서숙

을 세워 후학을 가르쳤는데 이곳 출신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마을 구장 등 리더십이 있는

자에게 만세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포섭하여 하부조직을 구축한다. 

당시 양양에는 양양감리교회 이외에도 물치교회와 상광정교회가 있었는데 김영학 목사는 이들 교

회를 순회하며 목회하였고 예배때마다 민족주의적 애국사상을 설교하여 신교육을 받은 젊은 신도들

로부터 호응을 얻는다. 양양면사무소 급사였던 교인 김필선을 주축으로 양양보통학교 졸업생들이 독

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모은다. 

유림세력과 신문화세력은 각자 운동을 준비하다가 양양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 최인식을 매개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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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월

만세운동으로 하나가 된 양양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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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치게 된다. 동학운동의 후예와 동학을 탄압했던 이들이 하나가 되고 유림과 신문화 세력이 융화

되며 유교와 기독교가 하나의 용광로에서 끓게 된다. 

4월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준비하던 중 거사 하루

전에 발각되어 이석범 등 주모자들이 잡혀가지만

탄탄한 조직 덕에 착오 없이 진행된다. 

양양장날인 4월 4일, 만세꾼들이 태극기를 앞세

우고 싸전으로 향했다. 오일장이 폐쇄된 줄 모르고

장에 온 사람들도 시위에 합세한 가운데 김영학 목

사는 강점의 부당함과 독립의 정당성을 연설한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로 달려가 잡아간 이석

범 등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

자 함홍기와 권병연 등이 거칠게 항의하다가 왜경

의 칼에 베여 죽임을 당한다. 

잡혀간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은 4월 5일 물치장날 주민들을 인솔하여 대포리 경찰주

재소로 몰려갔는데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경찰은 무대책이었고 일본 민간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

망가기에 이른다. 

4월 6일, 김학구의 장례행렬이 서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가 확대되자 왜경서장은“물러갈 테

니 조용히 만세만 부르고 해산하라”고 애걸한다. 

하지만 6일간이나 지속되었던 양양만세운동도 증강된 일제의 총칼 앞에 막을 내리고 만다. 연인원

15,000여명이 참여하고 12명이 순국하고 73명이 투옥되었으며 78명이 중상을 입었고 1,230명이 태

형을 당했다. 

운동 후 조화벽은 체포망을 피해 객지를 떠돌다 개성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공주에서 교편을

잡는다. 이때 아우내만세운동에서 부모를 잃은 유관순의 두 남동생을 보살피고 오빠 유우석의 옥바라

지도 하였는데 네 살 아래인 항일반공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 유우석의 청혼에 응하게 된다. 

결혼 후 개성과 원산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기독청년회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해외로 망명하

자 양양으로 돌아와 정명학원을 운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을 기회를 준다.

해방 후 양양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주하는데 이때부터 조화벽은 서서히 양

일본경찰을 궁지에 몰았던 양양인의 기개

유관순의 올케, 조화벽 지사를 아시나요

함홍기·권병연 열사 옛 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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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 잊힌다. 남편과 세 아들을 잃고 살던 그녀는

1975년 서거하였는데 1990년 큰며느리 김정애의

노력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조화벽의

애국애향활동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그녀 곁으로 조

금 다가갔다. 유관순만큼 조화벽을 추모해야 할 이

유는 충분하다. 

(큐알코드 : 한상호 시인의 시 <남대천이 참 부끄

럽습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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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벽 지사 가족 (출처:국립여성사전시관)
(뒤) 왼쪽부터 류제충, 조카 제한, 김정애
(앞) 왼쪽부터 손자 덕상, 조화벽 지사

(큐알코드 : 한상호 시인의 시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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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노비들, 

그들에게붙여진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와 고귀한 존재가치를 지닌다. 이름에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거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삶의 목적을 드러낸다. 그러나 주인과 사회의 경멸적인 시선, 시대의 아

픔,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름도 있다. 조선 시대 노비들의 이름이다. 계급 사회였던 조선

의 신분 제도에서 최하층인 노비의 이름만 보더라도 노비의 주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확

연하게 드러난다. 노비의 이름은 노비주인이나 부모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음에는 한글 이름

으로 쉽게 부르다가 분재기(分財記:재산의 주인이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 준 문서), 매

매 문기(文記)나 호적 자료 등에 등재되면서 한자를 차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양양의 낙산사에 성종이 1470

년에 내린 2건의 교지가 있다. 4

월의 교지는 잡요(雜●)와 염분

(鹽盆:소금을 만드는 솥)의 세

(稅)를 면제한다는 내용이고 6월

의 교지는 낙산사에 노비 20명

을 하사한 사패(賜牌:국왕이 노

비나 토전을 하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성종이 선

왕 예종의 원찰(願刹:왕, 왕후와

같은 왕족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

들의 안녕을 비는 사찰)인 낙산사를 보호하고 예종의 명복을 빌 목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1470년 6월에 내린 성종의 교지에 기록된 노비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

다보고자 한다.

1470년 6월 성종임금이 낙산사에 내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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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교지)

江原道襄陽接司贍寺婢訥斤矣三 所生奴性仇之年三十九 同寺婢四夫矣三 所生婢於乙吾

里 年三十二 同寺婢四季矣五 所生奴亡乃 年二十七 同寺婢四夫矣五 所生奴海靑 年二十

四 同寺婢都里加伊矣三 所生奴亡吾赤 年二十八 同寺婢都里加伊矣四 所生婢芿叱夫 年十

七 軍器寺婢毛老非矣三 所生奴原山 年二十四 同寺婢德加矣四 所生奴寶中 年三十 同寺

婢銀花矣二 所生婢玉伊 年二十二, 同寺婢銀花矣三 所生奴玉孫 年十七, 同寺婢德加矣八

所生婢卜加 年十六 同寺婢孝道矣○ 所生奴安金 年二十, 同寺婢●昆矣三 所生婢內隱伊

年二十四 司宰監婢卜德矣二 所生奴林大 年三十, 同監婢卜德矣四 所生婢小非 年二十五,

江陵司宰監奴多情矣一 所生奴金孫 年二十七 同監奴多老矣一 所生婢田非 年二十三, 濟

用監婢其邑加矣一 所生婢乭非 年十五, 同監奴毛知金 年三十九, 同監婢卜今矣二 所生婢

者斤年 年三十九, 等乙 洛山寺亦中賜給 ●供香火之需爲臥乎 可傳永世者

成化六年六月初二日敬奉 敎旨

右副承旨通政大夫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臣李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지의 원문에 노비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처리함.

노비의 이름은 양반이나 양인

의 이름에는 쓰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노비의 이름에는 목

적의식이 없었다. 낙산사에 하사

된 노비의 이름 또한 亡(망하다),

老(늙다), 石(돌), 叱(꾸짖다), 訥

(어눌하다), 仇(원수) 등의 나쁜

뜻을 담고 있는 글자를 사용함으

로써 지배층의 우월의식을 드러

내고 있다. 다정(多情), 은화(銀

花) 등의 이름은 계집종에게 붙

여진 비교적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작은년(者斤年), 쩜덕

(卜德), 쩜가(卜加), 쩜금(卜今),

늙은이(訥斤) 등의 외모나 서열에 따라 붙인 이름도 있지만 똘비(乭非),  얼러리(於乙吾里) 같은 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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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22년(1822)에 작성된 박승지댁 노비문서. (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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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놀림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다. 이 교지에 나오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노비에게 불려진 이름으

로 강아지(姜阿只), 도야지(都也之), 두꺼비(斗去非, 蟾伊), 솔개(召叱介), 쪼깐이(足間伊), 꺽쇠(●金),

돌쇠(乭金), 쇠돌무치(金乭無治), 마당쇠(麻堂金), 망나니(亡難, 莫亂), 모지리(毛之里), 개똥(介同, 犬

屎), 분녀(糞女), 방귀(方貴), 똥싼(屎山), 말똥(馬叱同) 심지어 악독한 귀신이라는 뜻의 야차(夜叉) ,썩

을년(石乙年), 말종(唜宗), 시체(尸體) 등 듣기에도 민망한 이름도 있다.

노비는 남성인 노(奴)와 여성인 비(婢)의 합성어인데 종이라고도 불렀다.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 되어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교지 본문의“洛山寺亦中賜給

(낙산사에 알맞게 공급하니)”은 노비 20명이 사람이 아닌 재산 또는 물자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조선 시대 노비가격은 대개 말 1필의 가격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 노비의 수에 대해 정확한 기록

은 없으나 인구대비 최소 30% 최대 60%까지로 추산되고 있어 15세기 후반의 어떤 사람은‘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노비’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를 사는 대부분의 우리는 본인의 가문이 양반의 후손이라

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조선 시대의 노비처럼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현재는 없을까? 불려지는 이름으로 인

해 아파하고 가슴을 부여잡는 사람은 없을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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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매년 4월 복숭아꽃이 수줍은 미소를 머금을 때면 남대천 여울에서는

날렵한 속도로 반짝이는 작은 물고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은구어(銀口魚)

로 불렸던 바다빙어과 어류인 은어(銀魚)이다. 

조선 시대에는 6월 종묘 의례인 천신제(薦新祭)를 지낼 때 올리던 제물

의 하나로 맛이 좋아 회나 구이로 이용하였다.

은구어는 양양부(襄陽府)의 주요 특산물로『대동지지(大東地志)』, 『관

동읍지(關東邑志)』, 『현산지(峴山志)』등의 토산조(土産條)와 진공조(進貢

條)에도 전한다.

양양에서는 은어의 별칭은 없으나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는 언어, 처리, 열광어, 은광

어(銀光魚), 은구어라 부른다. 은어는 오이나 수박 향이 나고 맛이 좋아 향어(香魚)라고

도 하는데 특히, 양양 남대천 은어는 수박향이 짙어 최상품이라고 한다. 수명이 대개 1

년이므로 연어(年魚)라고도 한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임원경제지(林園經濟

志)』중 제7지(七志)인『전어지(佃漁志)』에는 턱뼈가 은빛과 같아서 은구어라 부른다고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처에서 은빛 나는 물고기 맛있게 먹고는“이렇게 맛있는데 묵어(墨魚)라

니, 앞으로 은어(銀魚)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궁으로 돌아와 다시 먹어보니 그 맛에 실망해서

6월

은구어(銀口魚)를아시나요? 

현산지 진공조은어의 다른 이름

도루묵이 은어가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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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묵(●)이라고 부르라”고 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은어는 민물고기이며 도루묵은 바닷물고기

인데 간혹 은구어(銀口魚)를 도루묵으로 잘못 번역한 책자도 있다.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과 연안에 서식하며, 일본·중국·대만 등지에도 분포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소속 49개 군현의 토산으로 기

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가 포함되면서 109

개 군현의 토산으로 확대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세종 21년 윤2월 5일자를 보면 진상용이

아니면 고을 수령이라도 사람을 시켜 은구어를 잡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문종 즉위년 10월 10일에는 독약을 써서 잡

는 것을 금하였다. 성종 14년 9월 20일자를 보면 생은어와

말린 은어, 은구어젓〔銀口魚●〕등 다양한 형태로 진상되었

다. 성종 23년 7월 19일자에 따르면 진상하는 마른 은구어

는 날짜가 오래되어 맛이 변해 왕의 반찬에 적합지 않아서

사옹원(司饔院)에서는 은구어를 어살〔漁箭〕로 잡은 것 중에

서 싱싱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얼음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 진상(進上)할 것을 청하였다. 

『승정원일기』숙종 33년 7월 6일 강원감사 서목에는 양

양부사 정필동을“유월 은구어(銀口漁)를 신께 바치라는 천

신령(薦新令)을 받고도 살피지 않은 죄로 파면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江原監司書目?襄陽府使鄭必東, 以六月令薦新銀口魚, 該封官不謹之罪, 理難獨免,

罷黜事?

/ 강원감사서목?양양부사정필동, 이육월영천신은구어, 해봉관불근지죄, 이난독면,

파출사?

은어의 서식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로 본 은구어(銀口魚) 

정필동 양양부사 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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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는 비록 민물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가 자라지만, 산란기 이전에 일찍 다시 강으로 올라와

6개월 정도 살다가 알을 낳는 양측회유성(兩側回遊性) 어류이다. 

그런데 강 중간에 댐이나 보(洑)가 생겼다거나 하는 이유로, 강 상류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평생 민물에서 살게 된 은어를 육봉형(陸封型) 은어라 한다. 정상적으로 바다로 내려갔다가 올

라온 은어(체장 30cm)에 비해 몸집은 조금 작아서 체장이 20cm정도이다. 

은어 포획을 위하여 6월부터 낚시꾼들이 몰려오는데 낚시 방법은 다양한 편이다.

‘놀림낚시’는 일본어로‘도모쓰리’라 하는데 하천으로 올라온 은어가‘자기 영역권을 지키려는 텃

세 행동’을 이용한 방법으로, 씨은어 한 마리를 미리 낚시에 꿰어서 다른 은어의 세력권에 넣으면 텃

세를 하는 은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가 낚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낚시 방법은 생미끼나 가짜미끼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개 어린 은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 미끼로는 크릴(작은 새우), 구더기 등이 쓰이고 가짜미끼로는‘파리낚시’일명‘개바리 낚시’가

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훌치기낚시’가 있으나 주로 전문 은어 낚시꾼이 많이 쓰는 방법이다.

은어가 회유하면서 치어로 생존하는 기간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란 기간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포획 금지 기간이다. 

깨끗한 수질 환경과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버려진 낚싯바늘과 폐어구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

오랫동안 강태공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남대천이 될 수 있도록 보존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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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회유성(回遊性) 은어와 육봉형(陸封型) 은어

은어 낚시법

포획 및 낚시 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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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용소방대역사적변천

양양의용소방대가 금년으로 설립 71주년을 맞는다. 양양의용소방대는 한국전쟁 중에 창설되어 상

당기간 민간주도로 지역의 소방방재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오늘날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의 효시(嚆矢)는 세종19년(1437)에 세워진‘지방의용금화조직(地方

義勇禁火組織)’이다. 충청·경상감사의 주청으로 각 고을의 도적 방지와 화재 예방 등 마을의 방재

(防災)를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던 조직인데 무기 소지와 사용이 허락되었다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는 도지사가 소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조(消防組)

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가 1937년「방공법조선시행령」을 제정하고 1939년「경방단규칙」을

공포하면서 소방조를 해체하여 경방단(警防團)으로 통합하였다가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완용펌프 위력시험 (양양시장부근. 1935,9,16일 조선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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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단이 자동으로 해체되었다. 

양양소방조가 1928년 1월 15일 50여명으로 출초식(出初式)을 가진데 이어 리희조외 4명의 조원에

게 공로표창을 수여했다는 부산일보 기사로 미루어 보아 양양군의 소방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

로 보인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방대는 소방업무와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였

으나, 1953년 민병대(民兵隊)를 조직하게 됨으로써 해산되어 일시적으로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없어

졌다. 

6·25 이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

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

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

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

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

다. 

우리 군은 수복지역 자치행정

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 앞서

1952년 1월 30일 의용소방대를

결성하고 제1대 박태송 대장을

위시한 50여명의 대원으로 창설

하여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시설

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

한 상황이 발생 시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화재예방 홍보활동

을 실행하였다.

양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 여대

(女隊)는 1989년 5월 11일 발족

하여 34년 간 화재진압은 물론

구조와 구급, 식량과 급수 등 지

원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양양은 소

방관서가 없었기에 의용소방대

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였는

양
양
의
용
소
방
대
역
사
적
변
천

7월

양양시장 화재감시탑 (의용소방대 첫 번째 청사. 현 남문 5길-15. 제일육고점)

한해(旱害)에 동원된 학생들이 완용펌프 사용을 체험하며 논에 물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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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산불 등 재난현장에는 언제나

이들이 제일 먼저 출동하였다.

1980년 5월 9일 설악산 관모봉

일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의용소

방대원들이 10여 일 동안 지속적

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2일간

밤샘근무를 하였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천년고

찰인 낙산사에 위기가 닥칠 때에

도 이들이 사투를 벌인 바 있다.

1994년 5월 10일 속초소방서

양양소방파출소가 신설된 바 있

고 2016년 5월 10일 양양소방서

가 생기면서 우리의 소방조직은

더욱 완벽한 민관지휘협조체계

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 양양의용소방대 대원은

2022년 기준 6개 지대에 379명

(남 239, 여 140)이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소방업무는 물론 각

종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커

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양양의용소방대 2번째 청사 (현 남문6길-5 / 100-10번지)

양양의용소방대 3번째 청사 (구 등기소 옆 주차장 현 성내리 7-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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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오대산 사이 백두대간(白頭大幹)에는 양양에서 영서지방으로 가는 총 여섯 개의 영이 있

다. 오색령(五色嶺), 필여령(弼如嶺), 단목령(檀木嶺), 북암령(北巖嶺), 조침령(阻枕嶺), 구룡령(九龍

嶺)이 그것이다.

단목령은 양양군 서면과 인제

군 기린면을 잇는 길로 원래는

박달재로 불리던 곳이다. 박달

나무가 많아 그렇게 불렸는데

일제강점기 창지개명(創地改名)

을 하면서 지도에 박달령(朴達

嶺)을 단목령(檀木嶺)으로 표기

한 이래 현재까지 그렇게 부른

다. 

단목령 정상에서 인제 진동리

설피밭까지는 1.4km, 양양 오

색2리 오색분교까지는 2.9km

로 양양과 인제를 잇는 지름길

인데 해발 855m로 높이 또한 여섯 영(嶺) 중에서 가장 낮다. 

이 길을 통해 두 지역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양양에서는 소금과 말린 생선 등이 넘어가고

인제에서는 씨감자, 콩, 면화, 마른고추 따위가 넘어왔다. 이렇게 물건을 맞바꾸어 지고이고 나르는

것을‘바꾸미’라고 부른다.

씨감자를 정부에서 보급하기 전, 양양 농부들은 영서지방의 고냉지 감자를 구하여 종자로 썼다. 바

꾸미 김완달ㆍ추종삼 어르신의 증언에 의하면 소금, 명태, 고등어자반, 마른미역을 한 짐 지고 단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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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월

바꾸미들이넘던길단목령

박달령이 표기된 고지도와 최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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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 진동리 설피밭으로 가면 그곳에서 5포대의 씨감자와 교환할 수 있었다 한다. 씨감자의 양이

많고 무거운데다 비탈길이 가팔라서 짐을 한 번에 나를 수 없어 씨감자를 작게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

쳐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다시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오색분교 근처까지 힘겹게 전

쳇짐 1)으로 옮겨와 질메 2)또는 경운기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바꾸미들의 물물교환을 위한 왕래(往來)는 1970년대 초반까지 행하여졌다고 한다.

바꾸미와 관련된 가슴 아픈

일화도 있다. 한국전쟁으로 남

편은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모르고 전쟁 통에 집은 불타버

리자 양양 수복 후 김충현(여,현

재 95세) 어르신은 장이라도 담

구어 가족들을 연명시키려고 봇

짐을 만들어 인제 진동리 설피

밭 언니네 집으로 간다. 태어난

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와 같이 소금 열 됫박,

아지(전갱이) 자반 한 두름, 북

어 한 쾌를 이고 지고 단목령을 넘어가 언니가 구해준 메주 세 덩이, 메주콩 두 말, 고춧가루, 건나물,

건버섯 종자 등과 맞바꾼다. 당시 길이 험하다고 짐을 지고 영을 넘어 오색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갔던

형부를 김충현 어르신은 아직도 잊지 못해하신다. 

도로가 발달한 요즈음엔 양양에서 인제 진동리로 가려면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된다. 차량으로 양양

군 서면 서림리에서 조침령터널을 지나면 바로 진동리가 나온다. 단목령을 넘어 다닐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설악산에는 한반도 자생종 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자라고 있고, 그중 보호대상 희귀식물

도 50여 종이나 되어 유네스코는 1982년 이곳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단목령 일대

는 박달나무를 비롯하여 신갈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단풍나무 및 피나무 등이 자라고 지표에는 각

종 산나물, 약초, 야생화 등 임산자원이 풍부한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생태적가치가 높아 천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1987년부터 입산통제를 하고 있다. 바꾸미들이 생계를 위해 넘나들던 박달재 산

길이 원시자연으로 복귀하는 중이다.

1) 전쳇짐 : 큰 짐을 소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최종목적지

까지 옮기는 방식을 일컫는 말. 

2) 질 메 :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의 등에 얹는 기구.

단목령 정상 표지판과 장승 (사진 강원도민일보)



양양문화제35호 67

단목령은 자연이 살아 숨 쉬

는 야생화의 천국이자 옛사람들

이 등짐을 지고 험한 고개를 넘

어 삶을 이어갔던 애환이 남아

있는 곳이다. 곰배령이 위치한

인제 산골을 지나 단목령을 넘

어 명승지인 오색 주전골을 둘

러보고 해오름에 고장 양양 해

변을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잠

재적인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단목령의 자연이 충분히 안정되

면 예약제 탐방 등 제한적 개방

도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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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목령 입구(사진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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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남대천의입, 

한개목을아시나요? 

양양10경 중 제1경인

양양남대천(이하 남대천

이라 부름)은 본천(本

川)과 후천(後川)의 두

줄기로 이루어졌다. 본

천은 오대산 두로봉(해

발 1,422미터)에서 발

원하여 강릉 부연동과

양양 법수치리와 어성전

리를 지나면서 면옥치천

및 어성전천을 품는다.

후천은 구룡령에서 발원

한 물줄기가 점봉산과

오색령에서 시작된 오색천과 합쳐져 내려오다가 장승천과 거마천을 만난다. 본천과 후천은 월리와 북

평리 일대에서 합수하여 양양 읍내를 관통, 동해에 닿는다. 남대천은 본천(54Km)과 후천(34.2Km)

그리고 지류하천들을 합칠경우 물길의 길이가 140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가뭄이 심할 때에도 양양의

젖줄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고 있다.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 가장 길다. 그래서인지 고문서에 남대천의 별칭으

로 한천(漢川)이 보인다. 여지도서(與地圖書)에는‘남대천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소동라령(현 북암

령)의 물과 합쳐져 바다로 들어가는데 속칭 한천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크다’는 의미의 옛 우리말

인‘●’이 한자표기 한(漢)으로 바뀌어 강 이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서해로 흘러드는 큰 강을 한강

이라고 부르듯 동해로 흐르는 큰 내를 한천이라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어찌 되었든, 남대천은

남대천 전경



양양문화제35호 69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가 있던 곳 남쪽에 자리 잡아 흐르는 커다란 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설악산~오대산 구간의 백두대간이 남대천의 발원지라면 남대천이 동해와

접하는 조산리~가평리 일대가 남대천 하구이다. 하구는 강의 입인데 강물과

바닷물이 들고난다. 남대천하구에는 모래톱이 있는데 밀물이 높이 들어오거

나 동풍으로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하구의 물흐름이 점점 느려져 모

래가 쌓여 막히고, 강물이 불어나고 조수(潮水)가 낮아지면 막혔던 모래톱이

열린다. 

남대천하구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조금씩 다르

게 부른다. 한계목, 항계목, 한개목 혹은 항개목이라고도 하는데 근거 있는

이름을 밝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조선시대 1490년~1605년 사

이에는 조산리에서 기정리 동쪽

에 이르는 사천리 인근에 해군

항만이 있었다. 성종 때 동해안

방어를 위해 수군만호영(水軍萬

戶營)을 양양부 조산리에 설치

하고 대포영(大浦營)이라 불렀

는데 영의 위치는 동명서원 부

근이다. 남대천과 인접한 이 일

대에 배가 드나들었음은 배둔지

[船屯池]라는 지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배둔지는 지금은

논이지만 당시에는 대포영의 병

선(兵船)을 매던 곳으로 도평(島坪) 가운데인 포월천 근처이다. 대포영은 1605년 을사포락 이후 점차

매몰되어 사라졌다.

남대천하구는 대포영의 길목이었을 터이니 하구의 이름을 대포(大浦)와 연관 지어 유추해보아도 무

리가 없겠다. 옛 우리말‘●’에 해당하는 것이 대(大)이고, ‘개’란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즉, 포(浦)나 석호(潟湖)를 일컫는 말이니‘대포’가 곧‘한개’인 것이다. 두 물체 사이를 잇는 잘록한

부분을‘목’이라 하는데 하구가 바로‘목’이다. 이렇게 보면 남대천하구의 올바른 지명은‘한개목’이

다. 자음접변 현상으로 한개목은 항개목으로 소리가 나는데 그대로 적은 것이‘항개목’이다. 한계목

은 한계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남대천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기 어렵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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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에 표기된 한천

한개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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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목의 개 막힘 현상은 1년

에 3∼5회 정도 발생하는데 역

류한 바닷물로 남대천하구는 바

닷물과 민물의 중간쯤 되는 염

분농도를 지닌다. ‘강’이라고

하면 흘러가버린다는 소실적(消

失的) 이미지가 강하지만 황어

은어 연어와 같은 회귀어종이

돌아오는 남대천은 좀 다르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떠나는 새끼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 주는 곳이자 고향을 찾아오는 다 큰 자

식들이 자기를 잉태했던 모천에 적응하는 곳, 한개목이 있기 때문이다. 

대포영과 한개목



양양문화제35호 71

사리란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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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舍利)는 무엇일까? 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사리라(sarira)를 음역한 것인데‘사리라(舍利羅)’

로 표현하다가 줄여서‘사리’가 되었다. 

사리는‘몸’을 의미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장

(火葬)하고 난 뒤에 남겨진 뼈와 재〔灰〕까지를 의미

하게 되는데 이를 전신사리(全身舍利)라 하였다. 그

러나 지금은 오랜 수행을 한 스님에게서 화장한 결과

나오는 구슬인 쇄신사리(碎身舍利)를 이른다.

사리는 다시 진신사리(眞身舍利)와 법신사리(法身

舍利), 승사리(僧舍利)로 나누는데 진신사리는 석가

의 몸을 화장한 유해이며, 법신사리는 석가모니가 가

르치신 불법(佛法)이 부처의 또 다른 몸이라 하여 불

경(佛經)을 말한다. 승사리는 고승의 시신, 또는 그들

을 화장하면 나오는 구슬 등을 가리킨다. 

사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있었다. 1993년 말 인하대 임형빈 박사가 사리 1과(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 KISTI의『과학향기』에 실린 것이다. 

경기도 평택 모 사찰의 한 고승이 사후 사리가 나오면 이를 유용한 일에 써달라는 유언을 했다고 한

다. 그래서 기증받은 사리 2과 중 1과를 분석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지름 0.5cm 정도의 팥알 크기 사리에서 12종의 원소가 검출됐으며 사리의 경도(硬度)는 1

만 5,000파운드(6,804kg)의 압력에서 부서져 강철보다도 단단했다고 한다. (강철은 1만 2,000파운

드에서 파괴)

두 번째는 대부분 원소는 뼈와 같았으나 놀랍게도 뼈에서 발견되지 않는 프로트악티늄, 리튬, 티타

늄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프로트악티늄(Pa)은 방사성원소로 상온에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

휴휴암 굴법당 진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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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세 번째는 프로트악티늄과 티타늄은 1,6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는 물질이라 화장 후에도 발견될

수 있지만 186도에서 녹는 리튬은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접근이 신비

감만 키웠다고 한다.

불가(佛家)에서 사리를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탑(塔)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무덤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승탑(僧塔)도 부도(浮屠) 또는 사리탑(舍利塔)이라 하는데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묘탑(墓塔)이다. 다만 탑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대신 불경(佛經)을 법신사리

(法身舍利)라 하여 탑 속에 봉안하였다.

우리군에도 법신사리를 모신 불탑(佛塔)과 승사리를 모신

불탑이 전해온다. 특히, 진전사 승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

도로 9세기 중반 도의선사(道義禪師)의 것으로 추정된다.

진전사가 한국 선(禪) 불교의 종찰로 참선(參禪)을 통해서

득도(得道)한 최초의 스님이 도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으로 다가와 친근한

메시지를 던진 사리탑이 있어 소개해 보겠다.

2023년 5월 31일 낙산사 해수관음상 옆에서는「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열반(涅槃) 5주기를 맞아 사

리탑 제막식이 있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

라 전통적인 승탑이 아닌 생전의 모습을 한

국불교 최초로 탑으로 조성하였다. 사리는

가운데 사각의 밋밋한 돌 속에 안치하였으

며 표면에는 스님의 시와 그림을 음각하였

다. 그 옆에는 누구든 쉬어갈 수 있게 빈자

리를 마련하였다. 바다를 등지고 앉아 대청

봉의 낙조를 바라보는 스님께서‘사리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내려놓고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나!’라며 나그네를 위로한

다. 

아마도 사리는 탑의 주인공이 지극한 수

행을 통해 깨달았던 마음을 대중에게 전하는‘수행의 결정체’였을 것이다.

진전사지 도의선사부도탑

낙산사 무산대종사 부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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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자랑황금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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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도 깊어 겨울 문턱이다.

가을이면 늘 기다려지는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올해는 송이연어축제로 함께 열려 양양군민들과 관

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가을에 들어서면 양양군민들은 송이가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촉을 세운다.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마다 가격이 높아진다. 원일전리 박상우 어르신 증언에 의하면 매일

경운기로 한가득 채취하였었다는데 요즈음의 생산량은 안타깝기까지하다. 매년 생산 절정기를 맞는

9월 말쯤이면 일평균 300~400kg 이상 많게는 1t이상 수매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100kg 안팎 수준

을 맴돌고 있다. 1등품 공매가격도 1kg당 최고가가 2020년 641,600원, 2021년 1,100,000원, 22년

1,333,800원이었으나 올해는 1,562,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백두대간 수십년된 소나무(적송) 아래에

서만 자라는 양양황금송이는 타지역 송이

에 비해 육질이 두텁고 수분함량이 낮아 단

단하다. 고유 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본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양양송이 공판가는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타지역의 송이가

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송이는 백로(白露:9

월8일경)를 기준으로 10월 하순까지 발생

하며 땅 속 온도가 19도 이하, 토양습도

20% 내외에서 2~3일간 유지되면 약 보름

뒤에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4~5일 후부터는 갓이 벌어진다고 한다.

양양 황금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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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는 인공재배가 불가능하

므로 전부 자연송이다.

송이버섯은 숲의 특정한 나무

(소나무)와 어울려 지내는 땅속

곰팡이의 자실체로, 이 곰팡이

는 나무에게 양분을 찾아주는

대신 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얻

는다. 이러한 상리공생(相利共

生) 때문에 인위적인 송이 재배

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그런

데 송이의 생태는 자연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인간에 의한‘교

란’도 큰 몫을 한다.

송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

려시대 이인로의『파한집』으로,

‘~한번은 추부(樞府)의 김존중을 뵈러가니, 마침 송지(松芝)를 바친 사람이 있어,~’(常謁樞府金存中,

適有獻松芝者~)라고 송이(松耳)를 송지(松芝)로 기록하고 있다. 

고려의 문인 이규보(李奎報)는 송이를 신선의 음식으로 비유하며 송균(松菌)으로 적어 예찬하고 있

다. 목은 이색은 자신의 시문집에서‘선녀의 하얀 속살’로 비유하며 송이를 노래했다.

『동의보감』(1613년)에는 송이(松耳)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질이 평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 맛이 향기롭고 좋으며 솔 냄새가 난다. 이것은 산에 있는 고

송 밑에서 솔기운을 받아 돋은 것인데 나무에 나는 버섯(木耳)중 제일이다. 『속방』’

송이에 대한 최초의 한글 기록은 한글 요리서인『음식디미방』(17세기중엽)에 기록되어 있는 '숑이'

이다. 1809년 빙허각 이씨가 가정 살림에 관해 저술한 조리서인『규합총서』에도‘숑이’라고 적고 있

다.

예로부터 산속의 진미, 귀족 버섯으로 알려진 송이는 그윽한 솔향기와 달짝지근한 맛, 부드러우면

서도 쫄깃한 식감의 세가지 아름다움을 갖춘 하늘이 보내준 성찬임에 틀림없다. 문인 이규보가『동국

이상국집』에서 솔바람과 찬이슬만 먹고 자라는 고고한 자태의 송이를 먹으면 마음까지 평온해진다고

식송균(食松菌;송이를 먹다)이라는 시를 읊었을 정도이다. 이 시를 함께 읽으며 선조들의 송이 사랑을

느껴보자. 양양군민들의 송이 사랑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파한집 ~ 常謁樞府金存中 適有獻松芝者~/ 한번은 추밀원의 김존중을 뵈러가니
마침 송이를 바친 사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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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松菌 송이를 먹다

이규보

菌必生糞土 버섯은 썩은 땅에서 나거나

不爾寄於木 아니면 나무에서 나기도 한다.

朽腐所蒸出 모두가 썩은데서 나기에

往往多中毒 흔히들 중독이 많았다 하네

此獨産松下 이 버섯만은 소나무에서 나

常爲松葉覆 항상 솔잎에 덮였었다네

爲有松氣熏 소나무 훈기에서 나왔기에

淸香何馥馥 맑은 향기 어찌 그리도 많은지

尋香始可得 향기따라 처음 얻으니

數箇卽盈● 두어 개만 해도 한 움큼일세

吾聞啖松● 내 듣거니 솔기름 먹은 사람

得仙必神速 신선 길 가장 빠르단다

此亦松之餘 이것도 솔 기운이라

焉知非藥屬 어찌 약 종류가 아니랴

(동국이상국집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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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전리명주사동종의내력

어성전리는 주변의 산들이 성곽을 이룬 듯하고 기름진 전답이 수만 평에 이르며 크고 작은 계곡물

들이 흘러들어 물고기가 풍부하여 예부터 사람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런 마을에 어

찌 문학과 풍류가 없겠는가. 

1920년『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라는 시화집이 간행되었는데“흰 구름 종소리 저녁 산으

로 지는데 (백운종낙석양산/白雲鍾落夕陽山), 고요함 속에서 여음을 듣노라니 작은 욕심마저 사라지

네 (정청여음세욕잔/靜聽餘音細欲殘)”라는 한시가 실려 있다. ‘산 암자의 저녁 종소리 (산암모종/山

庵暮鍾)’라는 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암자와 종소리가 어성전리에 위치한 명주사와 관련이 있어 살

펴보고자 한다.

학계에서는 현재 명주사가 소장한 종을‘대흥사명

(大興寺銘) 범종’이라고 부른다. 이 동종의 원래 봉안

처가 태백산에 소재했던 대흥사(大興寺)였기 때문이

다. 대흥사는 현재 불영사(佛影寺)와 함께 울진을 대

표하는 사찰이었으나 1674년 화재로 소실된 정림사

를 대신해 창건되었는데 1872년 이후에 폐사되었다.

이 동종은 숙종 30년(1704)에 주조되어 당시 강원도

울진현(蔚珍縣) 대흥사에 봉안되었다가 폐사 후 고종

16년(1879)에 양양 명주사로 옮겨졌다.

명주사 동종(銅鐘)의 내력

동종제작 명문

康熙肆拾肆年甲申二月?江原道蔚珍地南嶺太白山大興寺大鍾

造成。鍮鐵肆百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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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년 갑신(甲申) 2월 강원도 울진 남령 태백산에 위치한 대흥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종으

로 당초 범종불사에 천학(天學) 스님, 수간(壽幹) 스님, 상성(上性) 스님이 주축이 되었고 강학생(姜鶴

生), 이만생(李萬生), 강애생(姜愛生) 등 장인(匠人)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서영(瑞暎), 석눌(釋訥), 상

열(尙悅) 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시주로 화답하여 범종을 완성하였는데 높이 83㎝, 둘레

2.6m의 아담한 규모로 동과 철이 4백 근이 소요되었다 한다. 이 동종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64호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찰을 건립할 때 새 종을 제작하여 사

용하였으나 범종을 제작하는 대신 사찰이나 폐사지

(廢寺址) 등의 범종을 구입하여 봉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봉선사지』·「봉인사부도암금종기」·『조계

산송광사사고』·「진남군벽발산안정사대종연기」등에

그런 사례가 기록되어있다.

특이하게도 동종표면에‘정충득수복발원(鄭忠得壽

福發願)’이라고 선각(線刻) 되어있는데, 이 동종을 대

흥사에서 명주사로 옮기는 불사(佛事)를 추진한 정충

득(鄭忠得)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강원대

학교중앙박물관지 제29호에 발표된『양양 명주사 소

장 1704년 작(作) 울진“대흥사명 범종”과 제작 주종

장(鑄鐘匠) 연구』에서는‘이 선각이 동종을 명주사로

이안(移安)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

는 틀림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 이안(利安) 원

인은 매매로 추정하고 있다. 

명주사는 현북면 만월산(滿月山)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도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고려 제7대 목종 12년(1009) 혜명(惠明)대사와 대주(大珠)스님이 창건하고 사찰의

명칭을 두 스님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따서 명주사(明珠寺)라 하였다.

명주사는 고려 제17대 인종 원년(1123) 부속 암자인 청연암(靑蓮庵)과 운문암(雲門庵)을 창건하여

이 고장에 불교가 크게 번성하였다. 

그 후 조선 숙종 2년(1673) 향로암(香爐庵)과 숙종 27년(1701)에 벽옥루(碧玉樓)를 지었으며 정조

5년(1781)에는 연파(蓮坡) 스님이 원통암(圓通庵)을 창건하고 강석(講席)을 열었는데, 항상 100여명

의 학도들이 모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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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득수복발원 선각

명주사 창건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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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명망이 높던 선사(禪師)들이 후학들을 길렀던 수행승의 요람으로 예로부터 선원(禪院)으로 이

름나 많은 학승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명주사에는 12기의 부도와, 연파당대선사비등 4기의 석

비가 조성되어 있어 이것을 보아도 명주사에는 많은 명망 높던 선사들이 머물렀던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1912년 건봉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는데 1928년부터 1941년까지는 15동에 95칸 규모를 갖춘 사찰

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고 현재는 극락전, 삼성각, 종각, 요사 및

종무소가 있을 뿐이다. 

종의 모양과 크기만이 종소리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리라. 명주사 범종은 크기로 보면 중소형에

속하고 외형마저 평범한 모습이지만 시심(詩心) 가득한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종소리에 못지않

은 울림을 준 것 같다. ‘산 암자의 저녁 종소리(山庵暮鍾)’의 일부를 다시 읽는다.

“종소리 한 번에 온 산이 울리고(타암종동사산/打庵鐘動四山)

(중략)

범종소리 그치니 저녁 산이 춥네(사종일낙모산한/寺鍾落暮山寒)”

1928년 명주사 전경 현 명주사 범종각과 극락전

마음속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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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전국한시백일장

(願雪嶽五色索道建設) 입선시

제8회 전국한시백일장

제8회 전국한시백일장(願雪嶽五色索道建設) 입선시 入選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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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8회 전국한시백일장(願雪嶽五色索道建設)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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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소년과함께하는

도자기체험

도자기체험 소감문

■ 일 시 : 2023년 11월 15일(수) 13:40~

■ 장 소 : 양양중학교 3학년 1~5반 교실

■ 참여인원 : 150명



104 양양문화제35호

2023

청소년과함께하는도자기체험

소감문

힘들고 지치는 기말고사를 끝내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는 활동이라 그런지 색다르고 재

미있었다. 옛날에도 많이 해봤던 도자기에 꾸미기이지만 오랜만에 하니 처음 하는 것처럼

설레고 재미있었다. 또한 잘하지는 못하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고 좋

았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오늘처럼 멋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정관성

처음에는 내가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두려웠지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릴 수 있어서

기뻤다. 선을 얇게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도자

기 체험은 즐거웠고 나중에 또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신하린

도자기 컵을 만들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살짝 힘든 점도 있긴 했지만 강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자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직접 빚어서 만

드는 줄 알았는데 컵에 그림을 그려서 되게 놀랐습니다. 옷에 묻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컵을 만들고 다 만든 뒤에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학년도 이 수업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

정유경

일단 도자기 컵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너무 기대가 되었다. 그러고나서 이제 도자기

컵을 받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나와 내 친구 2명의 캐릭터를 그렸다. 스케치를 했을때

는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리고 나서보니 귀여워서 만족스러웠다.

이명관

컵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직접 디자인하니까 재미있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다. 나는 정말 귀엽게 그렸다. 요즘 머그컵을 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

가 와서 좋았다. 나는 아무래도 고양이 그림에 재능이 있나보다. 정말 즐거운 경험 ! ^^

이은빈

처음에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라고 해서 반에서 직접 흙의 모양을 잡는 활동인 줄 알았는

데 그것은 아니어서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안료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무늬와 그림을 나

의 컵에 직접 그려 나만의 법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처음 안료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

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괜찮았다.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하나 또 하고 싶었

지만 하나만 할 수 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서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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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리는 과정이 재밌었고 어렸을 때 해 본 경험이 생각나서 더 좋았고 다른 아이들이

어떤 디자인을 그렸는지 보는 것이 재밌었고, 마음대로 안되어서 은근 속상했지만 좋았다. 

정말 흥미로웠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마음에 노력할 수 있었

다. 내가 그림적으로 재능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았다. 정말 재미있게 한 수업이었고

다시 한다면 접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컵에 안료를 칠해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컵으로 만들었다. 각자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 또

는 컵에 내고 싶은 분위기를 이용해 고민하고 생각하여 만들었다. 각자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게 해주어서 매우 좋았고, 도안을 참고해도 된다는 것이 매우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색깔로 더욱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지만 오늘 한 것도 심플하

고 마음에 든다. 

개인의 컵을 지니고 그것을 꾸미는 것은 그저 지루하고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막상 꾸며

보니 친구들과의 작품 소통을 통해 반이 화목해지고‘나만의 컵’이라는 것에 뭔가 자유로

운 느낌과 꾸미는 것에 흥미가 생겨 좋은 시간이었다. 

저만의 머그컵을 만드는거라 아주 마음 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활동이

아니라서 쉽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닌 친구들의 완성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또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 물에다가 돌가루를 섞어서 만든 물

감을 쓰는 거라서 더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직접 빚어서 굽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림 그리고 꾸미는 거라 더 흥미가 갔던

것 같다. 처음 보는 액체를 사용해서 굉장히 신기했다. 물에 돌가루를 넣어 연필 냄새가

상당했다. 머그컵도 용량이 커 보여서 물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내가 붓을 잘못 사용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 내 맘대로 잘 그려지진 않았다.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하

지 않을까 싶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집중력만 있으면 금방 끝낼 수 있는 활동

이라 지루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잘 활용할 것 같다. 너무 재미있었다. 

엄가온

이시흔

윤현지

이진서

고은채

김민서



2023

청소년과함께하는도자기체험

처음엔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구워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뭔가 신기한 경험이 되고 좋았다. 또 하게 된다면 할 마음이 있다. 오늘은 제일 재

밌는 하루가 됐다. 

도자기 만들기를 하면서 나의 예술적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느꼈고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

리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게 정말 잘 가르쳐주셨다.

도자기를 별로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래 만져보니 정말 재미있었고 도자기에 그

림을 그린 것이 나의 예술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고 난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다.

나중에 또 한 번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도자기에 스케치 후 내가 안료를 사용해 그린 그림들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직접 만든 덕

에 재미를 느낀 것 같다. 안료라는 것을 처음 봤는데 쓰자마자 바로 굳어서 물감이랑은 조

금 다른 느낌이 들었다. 도자기 겉 촉감이 부드러운 것 같아 조금 신기했다. 

느낀 점은 도자기를 꾸미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울 알았는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마 평

면에 그리는 게 익숙했을텐데 처음으로 곡선에 그림을 그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그

리고 도자기를 한 번만 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구워서 완성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

다. 나는 이번 도자기 체험이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인 줄 알았는데 도자기를 직접 만

드는 것이 아니라 초벌 된 도자기를 꾸민다는 점에서 되게 신선함을 느꼈다. 옛날에 어렸

을 때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걸 상상하며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경험이 된 것 같다. 

초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재미있고 떨렸다.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같았다. 처음에는 무슨 그림을 그릴지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씩 그리고 싶

은 것들을 그리다 보니 다채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 색뿐이라 많이 아쉬웠지만 검은색만

사용하는 것도 감성있다고 느껴졌다. 앞으로 할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 

도자기에 스케치 후 내가 붓을 들고 안료를 사용하여 내가 직접 그린 나만의 그림들이 도

자기에 그려져 있으니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나의 자식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리

고 직접 그리는 것들이 정말 재미가 있었다. 안료를 처음으로 써봤는데 일단 많이 흔들어

김진성

고도현

하정혁

김동후

김규리

이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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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가락이 아팠지만 금방 마르는 것이 신기했다. 비록 검은색 밖에 없지만 내가 가장 좋

아하는 색이라서 오히려 좋았다. 다음에 다시 하고 싶을 만큼 재미있었다. 

도자기 체험이라 하여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것인 줄 알았으나 만들어진 도자기 컵에 자

신이 하고 싶은 디자인을 직접 컵에다가 작업하였습니다. 막상 하니 컵에다가 무슨 디자

인을 할지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고 스케치도 직접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리니

더 재밌었습니다. 스케치를 다 한 후 연필로 스케치 한 것을 더 확실하게 스케치하였습니

다. 붓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막상 힘들긴 했지만 다 완성하고 보니 많

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남은 자리에도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더 많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도자기 체험을 막상 하니 재밌었고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자기를 직접 빚는 체험인 줄 알았는데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처음에 부담되었던 게 덜

어져서 마음 편하게 체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다같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엔 빚어보고 싶다.

진짜 내가 살면서 해봤던 것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재밌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 진짜 비용을 30만원을 내고 하라해도 할 것 같다. 그만큼 재밌다. 다음에는 도자기

에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접시에 그림 그리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꼭 또 하고 싶다. 부족

한 점이 없이 완벽하다. 

처음에 도자기를 직접 빚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완성되어진

도자기에 안료 같은 걸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아쉬웠다. 처음에 안료의 상태가

짝과 달라서 당황했지만 둘다 같다는 것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무엇을 할

지 30분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한 로고를 그리고 있었는데 계속 그리다가 좀 실용성

있는 걸 그리면 어떨까해서 이 컵을 처음 만지는 시간과 마지막으로 만지는 시간을 적어

서 이 시간의 법칙을 어기면 안된다는 나의 의지를 이 컵에 담았다. 그리고 안료를 따라

그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리는지 몰랐는데 거의 마지막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릴지 깨

달아서 좋았다.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엄청 재밌게 열심히 할 것 같다. 다음에는

직접 도자기를 빚으면 좋겠다. 

함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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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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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함께하는도자기체험

도자기에 그림이나 명언을 적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장인이 왜 따로 있는지 알았다.

정말 어려웠지만 다 만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컵에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완성품이 너무 기대된다. 다음에 기

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자기 머그컵이 너무 흰색이라 예뻐서 안 그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웃는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귀여워서 좋았다. 그리고 이 컵이 완성된

다면 집에 가서 한 번 꼭 물을 먹고 싶어지는 기분이다. 또한 물감이 아닌 안료라는 것으

로 그렸는데 생소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신기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손에 묻어도 잘 지워

져서 좋았다.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정말 좋겠다. 얼른 이 컵이 우리집에 갔으면 좋겠다.

나 자신의 창의성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생겨서 좋았다. 돌가루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

기한 느낌도 있었고, 친구들 각자의 개성이 느껴진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다. 다음에

도 이런 체험을 한다면 그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체험에 임해서 나의 생각을 펼칠수있는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 

도자기에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종이에 쓰는 것과는 달라서 그리기가 어려웠

지만 하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게 재미있었고, 도자기까지 나중에 받아 가는 체험이라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안료라는 물질을 처음 알았고 이 재료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

붓으로 그릴 때 너무 두껍게 나오고 망할 것 같길래 흥미가 없었지만 점점 재밌었고 흥미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 더욱 재밌고 열심히 하게 된다. 한 번 칠하면

못 지워서 완벽하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나름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다. 다음에 이런 기회

가 있다면 또 할 것 같다. 

도자기에 붓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다. 시간이 금방 갔다. 힐링되고 좋은 것 같다. 평소에

그림을 좋아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석우

박지영

남윤서

이윤혁

조영우

김수현

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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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그림을 찾고 그릴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좋았다. 나중에 이런 수

업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컵 도자기에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려 컵을 만드

니 특별했고 더욱 뜻 깊었다. 

최준영

김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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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구석구석

등대가있는마을

항해용 일반 등대와 항공기용 항공 등대가 있다. 야간에 강

렬한 등불빛을 발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육지의 소재, 원근

(遠近), 위험한 곳 등을 명시해 준다. 항해용 등대는 섬·곶·

암초·여울, 항만의 출입구 등에 설치되며, 주간에도 쉽게 발

견할 수 있도록 탑 모양으로 건조되고 흰색·주황색·검은색

으로 채색되어 있다. 등대관리인의 유무에 따라 유인등대와 무인등대, 또 암

초와 같은 곳에 설치되는 소규모의 것을 등표(燈標), 기둥 모양의 것을 등주

(燈柱)라 하여 구별한다. 안개가 많은 곳에 있는 등대에는 안개가 발생하였

을 때 소리를 내는 안개신호소가 부설된다. 항공등대는 항공로에 가까운 산

꼭대기·공항 부근에 설치되는데 항해용 등대보다 광력(光力)이 강하며, 항

해용으로도 이용된다. 렌즈의 초점거리와 등대의 해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

라 1~6등 및 무등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 외양(外洋)에서 접근하는 주요 지

점이나 안개가 많은 장소에는 1~2등, 연안이나 내해의 주요지점에는 3~5

등, 항만에는 6등이나 무등이 설치된다.

광원으로는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 밖에 석유증발 백열등, 아세틸

렌가스등, 태양전지등도 사용된다. 등대의 불빛에는 흰색·주황색·녹색이

사용되며, 배나 육지의 등화와 혼돈되지 않도록 고려되어 있다. 빛의 변화가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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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요즘 항상 피곤해”, “기운이 없어”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호소하는 증상들 중 하나이다. 딱 떨어지는

증상이 아닌 이런 애매한 불편을 호소할 때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다. 몸에 좋다는 것도 먹어봤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있는데 낮에 활기차지 못한 것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혹시 잠은 잘 주무세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은 잠을 잘 자지 못한다. 하루 중 3분의 1인 7~8시간을 차지해야 할 잠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쌓인 피로를 몸에 좋은 것이라 하는 것들로 풀려고 하지만 하루 최고의 컨디

션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잠이 필수이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몸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피로를 푸

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성인의 적정수면시간은 7~8시간 정도라고 하며 어린이의 경우엔 9시간까지도 잠을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이 안되어 평균치보다 부족하다. 간헐적인 단기

불면증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어봤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며 일주일에 3일 이상 수면장애를 겪으며 이 상황

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불면증으로 볼 수 있다.

불면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불면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만성화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은

Spielman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3-P모델이다. 3-P는 소인적요인(predisposing factor), 촉발요인

(precipitating factor), 지속요인(perpetuating factor)의 앞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소인적요인은 성격, 가족력, 연령, 습관, 기저질환 등에 해당하며 말 그대로 불면증에 취약한 요인들을 말

한다.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는 예민한 성격, 점점 잠이 줄어드는 노인, 낮잠을 많이 자거나 카페인섭취를

건강을 해치는 부족한 잠, 

불면증
이도약국 ｜ 약사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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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습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이나 다른 신체적 질환으로 잠에 푹 들지 못하는 취약한 요인들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인적요인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불면증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나 앞으

로 나올 촉발요인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촉발요인은 불면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힘들어진 대인관계, 이별

로 인한 우울, 주위 환경의 변화와 같은 것들이다. 소인적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촉발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단기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불면증을 해소하려면 이런 촉발요인들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한다. 하지

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지속한다면 불면증은 만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속요인은 수면과 관련된 과도한 불안감, 잘못된 수면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요인들로 만성 불면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말한다. 지속된 불면증으로 인해 오늘밤에도 잠에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잠이

오지않는데도계속침대에누워자려고하는행동, 부족했던잠을채우려고낮잠을자는행동들이다. 

즉 불면증은 촉발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요인이 사라지면 불면증은 개선

된다. 하지만 증상 발생 이후에 생긴 잘못된 수면습관, 수면에 대한 강박관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수면행

동들로 인해 불면증이 만성화되고 고착되는 경우가 많다.

불면증은 미국, 호주, 유럽,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에서 CBT-I라고 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일차치료로 권

장하고 있다. 이것은 약물을 이용한 치료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약물을 사용했을시 발생하는 부

작용이나 오남용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치료가 되었을 때 약물을 사용한 교정보다 더

욱 치료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인지행동치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이완요법, 자극조절, 적절한 수면유도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평소에 불면증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잠이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을 매일 일정한 시

간에 하도록 하고 낮 시간엔 햇빛을 보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한 생체리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하

다. 낮잠을 자는 것은 괜찮지만 30분 이상 길게 자지 않는 것이 좋고, 오후 늦게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해주고 고농도의 피로회복제는 에너지생성과 활력의 증가로 밤에 복용 시 잠이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아침이나 낮에 복용하도록 한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으며 자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잠이 오

지 않는 경우엔 침대에서 나와 독서나 잠에 들기 좋은 음악같은 것을 듣는 것이 좋다. 잠들기 한시간전 따뜻

한 우유한잔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 잠이 잘 오게 한다.

당장 잠을 자야 할 때에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할 순 있지만 오남용의 우려와

의존성 때문에 약을 끊은 후에 다시 불면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앞서 말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수면에 도움이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면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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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신체의 생체리듬을 조절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그림은 시간별로 우리 몸의 멜라토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빛에 노출되는 낮 시간에는 낮게

유지되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 농도가 올라가 새벽 2시 부근 최고점을 찍게 된다. 이 멜라토닌의 농도로 몸의

생체시계가 작동하여 밤에 잠이 잘 올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 멜라토닌 농도가 낮

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보충을 해 준다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멜라토닌

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다. 트립토판이라는 필수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

지 않으므로 음식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합성과정에서 비타민, 엽산,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

은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이 수면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강주정추출물

쌀겨추출물이라고도 불리며 쌀겨에 함유된 감마오리자놀, 파이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수면에 도움을 준

다. 약국에는 주로 그린스토어에서 출시한 수면엔 이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몸을 안정시켜주는 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수면시간을 증가시키고, 수면에 드는 입면시간도 감소시키는 등의 도움이 된다. 부

작용이 거의 보고된 것이 없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수면유도제나 중추신경억제제와 비슷한 작용

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들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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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태추출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수면개선 건강기능식품이다. 감태는 우리가 한번쯤은 먹어봤을 미

역과의 해조류로 요오드, 칼륨, 알긴산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다. 감태에 들어있는 디엑콜, 플로로

타닌 이라는 성분이 수면개선에 도움을 주며 GABA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GAB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신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다.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

어 있기 때문에 요오드 식이 제한자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사람은 섭취를 제한하여야 한다.   

유단백가수분해물 (락티움)

락티움은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성분을 분리하여 흡수에 용이하도록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잠들기 한시간전 따뜻한 우유 한잔을 마시면 신경이 안정화되면서 잠이 잘 올수있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

데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능성분은 알파에스1카제인 이라는 성분으로 GABA의 수용체를 활성

화시켜 신경을 안정화하고 수면지속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것은 스트레스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락티움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을 낮추어 줄 수도 있다. 우유에서 추출하였으므로 우유나 유제품에 알레르기

를 일으키는 사람은 복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테아닌

녹차나 홍차와 같은 차 종류나 일부 버섯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

는 이유가 차 속에 테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테아닌은 식약처로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

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우울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카페인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카페인의 과도

한 작용을 막을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작용들로 인해 수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건강기능식품들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처방받는 약처럼 몇 번의 복용으로 바로 잠이

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잠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복용하며 불면증을

개선한다면 약으로 해결한 것보다 안전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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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양양문화원, 왕성한활동으로지역문화창달기여
문화학교 및 동아리교실 등 운영
강원일보 2023. 1. 2. 이규호 기자

양양문화원이올해도다양한활동으로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나

선다.양양문화원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학교 및 동아리교실을 운영한

다. 문화학교에서는 한문·한글서예·한시·민요·한국화·통기타·

색소폰·수채화·난타·사물놀이·양양600합창단·태평소·민화·

인두화(우드버닝)·고전·취타대교실 등이 진행된다. 오는 3월초 개

강하는 동아리교실은 한가람·색소폰앙상블·해당화울림·블랙엔

젤·여울소리민요단의프로그램에 300명이참여한다.

양양출신 조선 천재음악가이 허억봉 선양사업으로 오는 4월 부

터 연말까지 대금반이 운영된다. 양양문화원은 오는 5~6월에는

제8회 전국한시지상백일장을 개최한다. 6월 중에 열리는 제44회

양양문화제에서는 양양만세운동재현행사를 하고 홍천문화원에서

여리는 제33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한다. 양양문

화원은 지난해에도 총 23개 문화강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

동을 펼쳤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속

에 양양문화원이 작년 한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양양문화원,왕성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창달에 기여
설악뉴스 2023. 1. 2. 송준헌 기자

양양문화원(문화원장 박상민)이 지난해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문

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양양문화원에서는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 ▲제12회 전국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제7회 전국

한시지상백일장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조화벽지사선양

문예대회 ▲문화학교 23개 교실 ▲허억봉선양 대금교실 ▲청소

년과함께하는 도자기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였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매

년 문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작년 3월부터 10개월 간 △한

시와 서예 △사물놀이 △수채화, 민화, 인두화 등 총 23개 문화

강좌를 운영해 2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문화학교의 수료식’이 12월 6일 일출웨딩홀에서

300여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한가람풍물패와 해당화울림, 여울소리민요단,

블랙엔젤, 색소폰앙상블, 양양600합창단 등 문화학교 동아리 공

연이 펼쳐져 흥겨운 무대가 연출되었다.

문화학교 한국화반 수강생인 홍의태씨는 세종대왕 전국휘호대회

등에서 특선의 영예을 안았으며, 여울소리민요단은 샤이니스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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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가람풍물패는 제27회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장려

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한글서예와 한국화 부문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크고 작

은 대회에 입상해 명예를 높였다.

양양문화원 부속 양양학 연구소는 양양지역의 전통사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지난 6월 열린 제32회 강원

도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양양의 대포(大浦)와 수군만

호(水軍萬戶) 이봉에 관한 고찰(高察)' 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장

려상을 수상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올해도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강화와 지역민

의건전한여가생활을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

양양문화원 지역문화 파수꾼 역할 톡톡

강원도민일보 2023. 1. 6. 최훈 기자

문화학교 운영·경연대회 수상 등 양양문화원이 지역문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문화원은 지난해

주민 문화예술 함양을 위해 동해신묘 학술대회, 전국동구리 전통

민요경창대회, 문화공연 등 10여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한시와 서예, 사물놀이, 수채화

등 총 23개 강좌에 2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또 문화학교 한

국화반 수강생인 홍의태 씨는 세종대왕 전국휘호대회에서 특선

을 받은 것을 비롯, 여울소리민요단은 샤이니스타상, 한가람풍물

패는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문화원 부속 양양학연구소는 강원도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대회

에서‘양양의 대포(大浦)와 수군만호 이봉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상민 문화원장은“올해도 지역문화예술의 역량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더많

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정기이사회
강원도민일보 2023. 1. 19. 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19일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

최하고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3일 일출예식장에서 양양문화원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양양문화원,정기총회 개최
설악뉴스 2023. 2. 3. 설악뉴스 기자

양양문화원 정총
강원도민일보 2023. 2. 5. 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최근 일출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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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강원도민일보 2023. 3. 2. 최훈 기자

45회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가 16일 이사 12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문화원, 40명으로 취타대 결성 추진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축제를 빛내기
위해 양양취타대 결성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도 양양
문화원 문화학교 취타대 강좌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설악뉴스 2023. 3. 21. 설악뉴스 기자

대취타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개선, 행진 등에

연주되던 행진곡이다. 취타대는 임금 행차나 외국 사절단 방문

시 행진하며 대취타를 연주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군악대로, 고

구려 때 군(軍) 행진에 사용된 고취악(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음

악)이 주류를 이루다가 조선 시대 중기에 이르러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취타대에 사용되는 악기는 취악기인 △나발 △나각 △태

평소를 비롯 타악기인 △용고 △징 △자바라 △운라 △장구 △꽹

과리 등 9종류 이상 악기로 구성되며, 복장은 노란 취타복과 꿩

깃을 꽂은 모자를 착용한다

양양에서도 양양문화제를 비롯하여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에서

202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 양양문화원은 2일 일출웨딩홀에서 수강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양양문화원, 2023년도 문화학교 개강식
설악뉴스 2023. 3. 2. 설악뉴스 기자

제45회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
설악뉴스 2023. 3. 16. 설악뉴스 기자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
강원도민일보 2023. 3. 16. 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은 16일 회의실에서 제45회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행사계획을 논의했다.



거리행진이나 축하행사 등에 가끔 타 지역의 취타대를 초청하여

선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축제를 빛내기 위해 양양문화원의 문화강좌를 통

해 취타대 강좌가 새롭게 편성되어, 단순 강습 뿐만 아니라 지역

행사를 빛낼“양양 취타대”가 탄생될 예정이다.강좌는 양양군민

(성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진행되며, 특히 취

타대 복장과 악기는 무료로 지원된다.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

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양양문화원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선

착순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통군악대‘양양취타대’도전하세요”
양양문화원 문화강좌 신규 편성40명
모집 복장·악기 무료 지원
강원도민일보 2023. 3. 22. 최훈 기자

‘양양 취타대’가 구성된다.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문화학교

취타대 강좌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취타대는 임금

행차나 외국 사절단 방문시 행진하며 대취타를 연주하는 우리 고

유의 전통 군악대로 고구려 때 시작돼 조선 중기에 이르러 현재

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에서는 양양문화제를 비

롯, 송이·연어축제 등 거리행진이나 축하행사 등에 타지역 취타

대를 초청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각종 행사를 빛내기 위해 양양문화원의 문화강좌를 통

해 취타대 강좌를 새롭게 편성키로 했다. 양양문화원은 수강생들

에게 취타대 복장과 악기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양문화제위원회, 
제45회 양양문화제 개최일정 확정
설악뉴스 2023. 3. 30. 설악뉴스 기자

양양문화제위원회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8일~6월10일까지 제45회 양양문화제를 양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양양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
강원도민일보 2023. 3. 30. 최훈 기자

▲ 양양문화제위원회는 30일 양양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회 양양문화제를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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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화원, 선사유적지 양양문화원과 업무
협약 체결
송파타임즈 2023. 4. 27. 윤세권 기자

정병구 송파문화원장(왼쪽)과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이 24일 유대

강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파문화원은 지난 24일 강원도 양양문화원에서 양양문화원과

유대 강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송파문화원은 선사유적지와 낙산사, 3·1만세운동 등 선사문화와

근현대문화를 아우르는 전통의 고장인 양양군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송파문화원은 지난해 4월 금산문화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양양문화원과 협약을 맺어, 지방문화원과의 문화교

류 확대를 통한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송파문화원은 특히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양양문화원과 업무

적·문화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문화 교류와 발

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송파문화원은 협약을 위해 양양군을 찾은 자리에서 오산리

선사유적지, 낙산사, 3·1만세운동 유적비를 방문해 양양의 역사

와 전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병구 송파문화원장은“양양문화원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전

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지

속적으로 맺을 예정”이라며,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송파지역 문

화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양문화원·일출예식장 역사속으로
양양군 주민 수천명 결혼식 올린 일출예식장
부지에 문화복합센터 신축
강원일보 2023. 5. 8. 이규호 기자

일출예식장(오른쪽)과 문화원 건물

수십년간 양양주민들과 함께 했던 양양문화원·일출예식장이 문

화복합센터로 거듭난다. 일출예식장은 양양주민 수천명이 결혼식

을 올린 대표 장소다. 양양문화원 역시 양양문화복지회관이 생기

기 이전까지는 지역의 대부분 문화행사가 열렸었다.

양양군은 양양읍 서문리의 양양문화원과 일출예식장 자리에 총

180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3,657㎡, 4층 규모의 문화복합센터

를 오는 2027년까지 신축한다.

양양문화원은 1985년, 일출예식장은 1992년에 건축돼 그 동안

주민들의 문화·생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신축 건물 1층에는

양양문화원의 기능이 이관되는 공간이 마련된다. 양양문화원이

사용할 공간에는 전시공간과 강의실도 마련된다. 2층에는 평생교

육센터, 복합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문화창작실, 스튜디오 등이

자리하게 된다.

3층은 다목적실과 식장, 동아리방이 들어서고 4층은 복합문화센

터로 사용된다. 야외에는 743㎡의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새로 들어서는 센터에 3.1만세운동역사

관과 조선근대사 기록관도 설치해 현대 문화 공간 속에서도 양양

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문화·생활 변화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며“오랜기간 주민들과

함께 한 공간이 보다 큰 의미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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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문화제 8∼10일 개최…4년 만에
'군민 화합의 장'
고치물제, 농악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다채…
셔틀버스 운행
연합뉴스 2023. 6. 5. 이종건 기자

강원 양양군의 향토문화축제인 제45회 양양문화제가 8∼10일

양양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2019년 양양문화제 시가행진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주

관하는 양양문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3년간은 제례 행사만 치렀다.

이에 따라 양양군과 양양문화제위원회는 코로나19의 굴레에서

벗어난 올해 행사는 군민들이 다시 화합하는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는 첫날인 8일 오전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고치

물제와 성황제로 막이 오른다.

오후에는 각급 학교와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주민 등 8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양양읍 내에서 펼쳐지고 저녁

에는 양양만세운동 재현행사와 군민상 시상식으로 구성된 개막

식과 함께 군민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불꽃놀이가 펼쳐진

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유도 시범과 읍·면 농악경

연대회 및 한마당 잔치,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

여소리와 상복골 농요소리 시연 등이 이어진다.

제기차기와 목침 뺏기, 투호 놀이, 탁장사 놀이, 씨름, 줄다리기

등 읍·면 대항 민속경기와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55회 양양군

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와 함께 폐막식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

다.

제45회 양양문화제 포스터

행사 기간 축제장과 부대행사장에서는 휘호대회와 바둑대회, 백

일장 등 다양한 문예 행사와 함께 농·특산물전시회, 향토음식

홍보관, 공예특산품 전시. 사진전, 서예와 한국화, 수채화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양양군은 축제 기간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과 양

양읍 내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

다.

박상민 양양문화제위원장은 "올해로 45회째를 맞는 양양문화제

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 축제이자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이라며 "양양

문화제가 지역 화합과 사회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화합 대잔치‘양양문화제’성황
강원일보 2023. 6. 8. 이규호 기자

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45회 양양문화제가 8일부

터 열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웃들을 서로 위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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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제례행사만 치러진 양양문화제는

올해는 풍성한 즐길거리와 함께 열렸다.

8일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고치물제와 성황제가 각각

고치물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는 학생들과 기

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800여명이 함께 시가행진

을 했다. 시가행진은 고유의 전통 악대인 취타대를 선두로 제등

행렬, 양주방어·대포수군만호행차, 신석기인 가장 행렬, 양양농

악, 읍면 홍보 퍼레이드, 5개 봉사단체 홍보퍼레이드 등의 순으

로 이어졌다.

오후 6시 30분에는 양양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전문배우와

보훈단체회원등 100여명이양양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이어서 군민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준호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학

술분야), 이상구전양양군체육회장(체육분야)이수상했다.

개막식 격려사에서 김진하 군수는“양양문화제는 우리의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화합의 축제이자,우수한 조상의 얼을 기리

는 고귀한 문화유산”이라며“양양문화제를 통해 귀중한 역사를

음미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개막식 후에는 초청가수의 공연과 군민노래자랑, 불꽃놀이가 펼

쳐졌다.

9일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유도시범, 읍·면 농악경연대회 및 한

마당 잔치,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

골 농요소리 민속시연, 제기차기·목침뺏기·투호놀이 등 읍·면

대항 민속경기와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10일에는 양양군체육회

주관‘제55회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가 열린다.

양양문화제위원회 박상민위원장은“양양문화제가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화합과 사회발전의 기틀이 되도

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

45회 양양문화제가 8일부터 열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웃들을 서로 위로하고 있다.

사진은 시가행진의 모습.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가을 정취 선사
양양문화원, 지난 19일‘남대천 문화를 품다’
공연
설악신문 2023. 10. 30. 김주현 기자

“깊어가는 가을, 남대천을 바라보며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즐겨

정말 좋았어요.”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지난 19일 남대천 르네상스 거점인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마련한‘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했다. 

‘남대천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문화공연은 여울소리

민요단의 조화로운 우리 민요가락과 대금산조가 깊어가는 남대

천의 가을을 수놓으며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잊지못

할 추억을 전했다. 

202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양양문화제35호 125

202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양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양양군·양양군의회·양양새마을금고가

후원한 올해 문화공연은 양양문화원의 문화학교 교실 팀원들이 중

심이 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일상 회복을 맞은 올해 가을 우리군의 역

사적 근간인 남대천에서 문화교실 회원들이 군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연이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이 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7∼8일 개최
강원일보 2023. 11. 6. 이규호 기자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

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

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

꾼‘동구리’를 기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며 전국에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

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

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일반부 개인 최우

수·우수·장려,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 등의, 총 21개 팀이

수상한다. 8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

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된다.

‘제13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문화복지회관서 개최
전국매일 2023. 11. 6. 박명기 기자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

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

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

루게 된다.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

우수·우수·장려,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대학부 최

우수·우수·장려, 동구리 소리상 8개 팀으로 총 21개 팀을 시상

할 예정이다.

특히 8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취타대, 전년도 통합대상팀,

전문국악인 공연 등 초청공연이 열린다.

양양서‘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오늘 개막
내일 취타대 등 초청공연·본선
강원도민일보 2023. 11. 7. 최훈 기자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

양문화복지회관에서 펼쳐진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

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

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대회

다.양양문화원이 주관해 올해로 13회 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7

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 등 총 21개 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특히 이틀째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

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

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올해 양양문화원에서 새롭게 만들어

진 취타대, 전년도 통합대상팀, 전문국악인 공연 등 초청공연도

선보인다.박상민 문화원장은“동구리 경창대회는 전국 곳곳에 산

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며“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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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

대·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7~8일, 제13회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개최
- 대학부, 일반부 개인·단체를 포함 총 51개
팀, 180여명 참여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11
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FN투데이 2023.11.8./ 박재균 기자

11월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

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일

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

(장려 2개팀), 동구리 소리상 8개

팀으로 총 21개 팀을 시상할 예정

이다.

특히 11월 8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린다. 올해는 양양문화원에서 새롭

게 만들어진 취타대, 전년도 통합대상팀, 전문국악인 공연 등 초

청공연이 열릴 예정이라 관객의 기대가 높다는 평가다.

지난 해인 2022년 제12

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

요 경창대회 시상 단체

사진(사진:양양군 제공)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

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동

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대회사
"전국 메이저대회로 키우겠다"2024년에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 계획
신아일보 2023. 11. 9. 백남철 기자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이 8일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 참석해 대회사

를 하고 있다. 

조선 최고의 소리꾼인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의 삶과 전통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된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

창대회에서 대회사를 했다.

이날 박상민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소리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해 전국대회로 키워 이어지고 있

다"며 "본 대회를 전국 메이저대회로 키우기 위해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전시회' 개최
일출웨딩홀·양양문화원서각각 열려
전국매일 2023. 11. 28. 박명기 기자

강원 양양문화원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가 28일 일출웨딩홀과 양양문화원에서 각

각 열린다.

양양문화원은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난타, 민화, 사물놀이, 한국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서

예, 통기타, 민요, 태평소, 취타대, 한시,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 고전 등 25개 강좌가 운영돼297명의 수강생이 수료했

다.

일출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수료식에는 수료생들과, 김진하 군

수, 오세만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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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화원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식전

공연 △개식 △박상민 문화원장의 인사말 △김진하 군수·오세

만 군의회 의장의 축사 △우수수강생 시상 및 강사소개가 진행된

다.

또한 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서는 한시, 한

문서예, 한글서예, 한국화, 수채화, 민화, 인두화, 고전 강좌 수강

생들이 작품 100여점을 전시한다.

박상민 문화원장은“수강생들의 결실이 담긴 이번 작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

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

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25개 강좌에
수강생 297명 수료
강원일보 2023. 11. 28. 이규호 기자

양양문화원이 28일일출웨딩홀에서문화학교수료식을개최했다.

양양문화원은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6년

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난타·민화·사물놀

이,한국화·수채·한글서예·한문서예·통기타·민요 등의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날 297명이 수료했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부터 운영된 대금 교실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취타대

와 고전 교실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또 올해 문화학교는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구성,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양문화원은 30일까지 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수료생들의 작품

을 전시한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수있도록문화학교를내실있게운영하겠다”고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수료식및전시회28일개최
25개 강좌에 수강생 297명 수료, 서예, 민화
등 작품 전시회 선보여
유교신문 2023.11.28./ 전남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지역 전통 문화유산

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양양문화원 문화학

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가 11월28일 10시30분, 일출 웨딩홀

과 양양문화원에서 각각 열린다.

양양문화원은 군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

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난타, 민화, 사물놀이, 한국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서

예, 통기타, 민요, 태평소, 취타대, 한시,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 고전 등 25개 강좌가 운영되어, 297명의 수강생이 수료

한다.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부터 운영된 대금 교실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취타대

와 고전 교실 강좌가 새롭게 편성되어 운영되었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나눠져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출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수료식에는 수료생들과, 김진하 양양

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문화원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

이 식전공연 △개식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의 인사말 △김진하

양양군수·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의 축사 △우수수강생 시상

및 강사소개가 진행되고, 이어서 태평소·취타대 등 그간 수강생

들이 갈고닦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서는 한

시, 한문서예, 한글서예, 한국화, 수채화, 민화, 인두화, 고전 강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한문서예' 수업 모습. [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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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수강생들이 작품100여 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

게 할 예정이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수강생들의 결실이 담긴 이번 작품 전시

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600합창반

색소폰반

수채화반

한글서예반

한문서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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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띠해는 육십간지 중 41번째로“갑”은 청색을

“진”은 용을 나타내기에 용띠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푸른 용처럼 활기가 넘치

고 행복이 가득 담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문화원에서는 많은 사업 중에 전국 한시백일장,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

창대회를 비롯한 문화공연, 문화학교 25개 반과 조선시대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

사업으로 대금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 악대인 취타대는 양양문화제 시가행진을 통해 볼거

리를 제공하였으며, DB구축사업은 양양의 옛 자료를 아카이빙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누구나 쉽게 역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원 임원과 회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임에도 열심히 도와주신 양양문화원 임원과 문화원

회원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회원 모두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를 즐기며 행복

한 문화생활과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기를 소망하며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양문화원사무국장 김진하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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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10경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
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
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
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
서 은어, 황어 가을에는 연
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
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
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남대천1경

죽도정은『신증동국여지승
람』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
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둥근 돌이그 속에
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죽도정6경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
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동국명산기』
에‘그봉우리가높아서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

라이름하였다’고하며정상
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청봉2경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크고아름다운1종국가어
항이며, 강원도 3대미항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봉수대가있었

으며, 어판장에는마을어민들
이직접잡은싱싱한생선이넘

쳐나많은관광객이찾는어촌

체험항이다.

남애항7경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

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
년) 때부터 오색령(1,004m)
으로 고쳐 불려 졌으며, 현
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
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
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관광객이운집한다.

오색령3경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
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
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해동명산
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
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48호와 양양
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의상대8경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
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
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
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
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

미이다.

주전골4경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
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
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불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
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
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
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
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
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
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
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9경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
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
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
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
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
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
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
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
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
이남아있다. 

하조대5경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
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
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이 바다를 유영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
핑을 시작하기 적합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양양 서핑로드10경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조화벽 지사를 추모하며

한상호

1
마지막 국모의 원혼이 하늘에 올라 별이 되던 그 해 당신은 태어났지요¹. 열다섯 살 소녀는 기독정신基督精神
배우려 고향을 떠났다 한명의 이름 없는 의병²이 되어 독립선언서 한 장 버선목에 감추고 고향으로 스며
들었지요.

개성에서 원산으로 가슴 졸이며 원산항에서 대포항으로 쪽배에 실려온 가녀린 불쏘시개. 그 종이 한 장
불씨로 타올라 기미년 사월의 양양 만세운동은 아우내장터 못지않았지요. 오일장 두 번 지나도록 푸르른
선혈 낭자했지요. 

조여드는 체포망 벗어나려 타관 땅을 떠돌았지요. 공주 교편 시절, 부모 잃은 류관순의 세 형제를 운명처럼
도왔지요. 처녀의 몸으로 그 오라비의 옥바라지를 했지요. 목숨 건 그 사내의 청혼에 못 이겨 네 살 아래
항일반공 무정부주의자 류우석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당신은 한 번 더 고향을 찾았지요. 까막눈 후배들이 눈에 밟혀 학교를 세웠지요. 십삼 년 간 호랑이 선생님
으로 일천이백여 개의 눈망울을 밝히자 일제는 강압으로 민족혼 배움터를 막아버렸지요³. 

해방 이듬해 당신은 떠났지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요. 당신이 숨겼던 당신이름, 첫째며느리가 이 세상
속으로 불러내기 전까지는⁴.

2
두 번이나 연어가 되어 다녀간 당신, 남대천이 미안합니다. 알을 슬어놓았던 물속무덤 하나 기념하지 못했
습니다. 삼일절행사 때나 고작 스치듯 호명되는 당신이름, 오늘 생각해보니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연하의 남편도 세 아들도 앞세운 무남독녀 양양의 딸, 당신을 생각하면……

1)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1895년, 양양군에서 출생. 1975년 서거.

2) 원산 소재 한 성경학교로 유학, 루씨 여학교 초등과정 거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에서 수학.    

개성 삼일만세운동 시 호수돈여고 비밀결사대원으로 활동. 

3) 1932년 양양에 정명학원 설립. 1944년 폐교 전까지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4) 1990년 장남의 아내 김정애의 노력으로 조화벽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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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 대중일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 033)672-2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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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홍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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